
뉴스 매체는 “비난의 정치”를 확산시키

는 확성기 역할을 했다. 폭스뉴스에 등장한 

한 대테러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증오 범죄

가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 아직 성명을 내

지도 않은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정치적 

올바름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

번 사건이 글로벌 지하드의 일환으로 전개

된 “군사 공격”이라고 단언했다.

CNN에 출연한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이

번 사건이 명백한 테러라고 말했다. 사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시점이었음에

도, “우리가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라고 말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사건이 게이프라

이드 주간에 게이 클럽에서 일어났다는 사

실에 주목했으나, 여러 매체는 직접적인 언

급을 피했다. 총기 규제와 이번 사건을 연

결하는 보도 역시 일부 매체에서 등장했지

만, 거의 언급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소셜미디어 상의 싸움도 곧 폭발했다. 버

즈피드의 제임스 볼은 트위터를 통해 “동

성애 혐오자, 이슬람 혐오자, 반유대주의자

들이 최악의 코멘트 경쟁을 벌일 날”이라

며, “오늘 같은 날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그의 충고를 따르는 사

람은 많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진 즉시 인

터넷상에서는 각자의 성향에 따른 근거 없

는 비방과 공격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CNN에서 21년 근무한 프랭크 세스노

(Frank Sesno)는 보도에 있어, 큰 사건 발

생 직후의 시간이 가장 어렵고 위험하다며, 

확인된 사실이 부족한데도 매체들이 방송 

시간과 지면을 메꾸기 위해 “추측과 추정”

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한다고 말한다. 그

리고 이는 매체의 시청자와 독자가 무엇을 

듣고 보기를 원하는가에 의해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

는 바로 돈이다. 미국언론연구소(American 

Press Institute)의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 소장은 경영상의 이유로 많은 

독자를 확보해야 하는 매체가 뉴스를 “보

도하기보다는 이용한다”고 말한다. 이번 사

건이 “총기 규제를 주장하기 위한 도구” 또

는 “테러에 강경 대응하기 위한 도구”로 이

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매체 소비자들이 최대한 회의적인 자세로 

뉴스를 걸러 듣는 수밖에는 없는 걸까?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 디지털 저널리즘 

센터의 에밀리 벨(Emily Bell) 센터장은 그

래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

다. 특히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

사 사건 이후, 미국의 매체들이 무분별한 

속보 추구의 위험성과 사실 확인의 필요성

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발생한 보

스턴 마라톤 테러 건에서 이때의 교훈이 빛

을 발했다는 설명이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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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진리와 정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유
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난무하고 정의를 세워야하

는 이들도 그에 따라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
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정직하게 살아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만방

에 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
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

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
이 되리라

신명기 13장 18절

인/터/뷰
황의영 목사(SBM 대표)  

16면

학생 잠재력 키울 대안교육 
절실하다!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분노가 공동체 구성원 각각에게서 관

찰될 때, 우리가 택하는 해결방법은 종

종 과잉반응이거나 무반응이라는 양 극

단으로 치우치기 쉽다. 분노는 반드시 

표출돼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분노의 모든 부분을 긍정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잉반응이며, 분노가 수

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 양 치부해, 마

치 분노란 우리 공동체에 존재하지 않

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반응이다.

분노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 우리가 염

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분노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핵심 감

정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

이다. △분노를 표출하면 분노가 줄어들

기는커녕 더욱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분노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절할 수 있다. △분노의 책임은 상대

방이 아닌 스스로에게 있다.

분노는 부차적인 감정이다. 이는 더 

깊은 내면의 감정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분노의 뿌리가 되는 더 근

원적인 감정들은 주로 두려움, 상처, 좌

절이다. 분노가 감지될 때,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그 겉모습 이면에, 과연 무엇

에 대해 두려워하며, 무엇에 의해 상처

받고, 무엇에 있어 좌절하는 연약한 모

습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분

노의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분노는 내면의 더 깊은 감정을 위장하

는 겉으로 드러난 왜곡된 메시지일 뿐이

다.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원

적인 감정을 직시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솔직한 메시지를 확인

해야 한다.

분노는 상대를 비난하는 감정이지만, 

두려움과 좌절, 상처는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영역이다. 분노로 다른 사람에게 

현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던 행위가 

먼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면적 문

제를 직시하게 한다. 놀랍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동

체는 더 손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그렇다면 이미 분노한 구성원을 보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미 분노한 사람에게 그것이 왜곡된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

를 불러일으킨다. 

<16면으로 계속>

리더십저널, 노먼 라이트의 “분노 다스리기” 소개

분노는 내면의 깊은 위장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난 왜곡된 메시지

분노 인정하고 중립적 표현법 사용하며 기록해서 문제근원 파악

리더가 먼저...공동체 각자가 다스려야!
WP,“뉴스매체가 독자확보 위해 다른 해석으로 사건 진실 흐린다” 경고

CT, 월드, 총기 난사 범인의 모순된 삶 보도와 함께 “기도할 때” 제안

사건의 실제와 진실, 정확하게 보도해야!

지난 주,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플로리다 올랜도 게이

바 총기 난사 사건은 미국 언론 매체의 속보 처리 방식이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일 오전 10시 50분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시각, 사망자 수가 2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던 시

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과 논평가들은 확신에 가득 

찬 정파적 선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총기 규제를 주장하던 쪽에

서는 이번 사건이 총기 규제 입법 실패로 인한 참사라고 말했고, 

이슬람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슬림 전체를 테러리

스트로 낙인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동성애자 권리 단체는 

LGBT 커뮤니티를 향한 증오 범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은 뉴

스 매체나 SNS가 자신들의 관심사를 투영하기 이전에, 사건의 실

제와 진실만을 보도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한다(Guns? 

Terrorism? Hate crime? Media go to their corners in reporting 

on Orlando).

노먼 라이트(H. Norman Wright)는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결혼, 가정 상담

가이며, 널리 알려진 베스트셀러작가

다. 그는 '기독교가정연구소'를 설립해

서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치료해왔다. 동시에 미국 전

역에서 실시하는 미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행복한 부부생활 프로그램

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또한 탈봇신학

교와 바이올라대학교 결혼가정상담대

학원의 교수로 오랫동안 섬겨오고 있

다.

그는 교회공동체의 리더나 부부 사이

에서 “분노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고 

권면한다. 그만큼 분노는 여러 부산물

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분노가 통제

되지 않고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격분이 돼 한 사람을 파괴하고 복수를 

하도록 몰아가며, 전쟁이 시작된다. 분

노가 내부로 깊이 파고들면 이는 원망

이 돼 쓴 뿌리를 낳고, 모멸감, 상해, 학

대받은 감정에 대한 불쾌감이 쌓이게 

된다.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섣부른 보도가 정치적 현상에 휘둘리는 결과

를 초래했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은 사건 현장에 모인 보도자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기르던 산양을 사고 파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들은 산양을 팔기 위해 

일단 산비탈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산

양의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양

의 성질에 따라 값을 정하기 때문이랍니다. 산양들

은 산비탈 위에 있을 때 그 성질이 나타난다고 합

니다. 그래서 산양을 산비탈에 놓아두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가만히 지켜봅니다. 산양이 산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

도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양이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아무리 몸이 크고 튼튼하게 보일지라도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산양은 현

재는 힘들더라도 넓은 산허리의 풀들을 먹으며 건

강하게 자랄 미래가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산양은 결국 협곡 바닥으로 향하게 

돼있고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 어디에도 풀이 없기에 굶주려 죽기 때문이라고 합

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 “인”자와 생명 “생”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

터 살라고 명받은 기간을 사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입니다. 살다보면 결실

을 꿈꾸며 힘들지만 땀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봄, 뜨거운 햇볕을 통해 농익어가는 

여름,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가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량한 

사막 광야와도 같이 추운 겨울도 지나게 됩니다. 이때 나무 잎은 다 떨어지고 안쓰

러울 만치 민낯을 드러내며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나무들을 바라

보니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휘청거림은 봄을 준비

하는 나무들의 몸짓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 힘없이 왔다갔다할 때마

다 저 깊은 뿌리에서부터 저 멀리 가지 끝까지 영양분들을 위로 골고루 밀고 올라

가 전해줘 봄날의 푸르른 잎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피해 갈 수 없는 계절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역경과 환

란의 바람이 비껴가거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

다면 이 역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경은 무엇

이었는가에 대한 정의는 역경을 겪은 후에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역경의 바람을 

뚫고 나가 더욱더 강인해졌다면, 그 역경은 황량한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나무처

럼 인생을 세우고 이끌고 나가는 건설자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바람

에 밀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헤어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그 역경은 

인생을 제자리에 멈춰 세우고 무너뜨리는 파괴자로 작용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

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지도로 예

루살렘 성을 재건하다가, 이들이 재건후 흥왕해져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던 산발랏, 도비야 등등의 분노와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다 못해 방해

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흙무더기가 아

직도 많은데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지

도 못한 사이에 이들이 달려들어 우리를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는 등등.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들 중심에 꿋꿋이 서서 요동

치 않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를 기억하라.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고 

말하며, 백성의 절반은 일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파수하

도록 하며,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치 가나

안 땅 정탐꾼 10명이 돌아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맞다. 그

러나 그 땅의 거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결론

은 점령 불가”라고 보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뚜기 의식”입니다. 그러나 느헤미

야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다 맞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자. 그 

땅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하는 것과 같

습니다. “우리 밥” 의식입니다. 

바라봄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현실을 피하여 산 아래 편한 곳

을 바라보고 타협하며 내려가는 산양과 같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면 안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산위를 올라가는 산양처럼 “우리밥 의식”을 갖고 하

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대적과 억울함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 약속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서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영적 지도자

의 모습입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지도자들은 이 영적인 자리가 선명해야 합니

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우리들도 역시 그 영적인 

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도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것이고, 그 도성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치료와 회복과 생

명의 역사가 풍성케 될 것입니다.

                       

시론
영적 지도자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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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주에서도 규모가 꽤 

큰 학군인 브로워드 카운티

(Broward County)에서 영재 학

생 선발 방법을 바꾸자 ‘영재’로 

뽑히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

이 2배 증가했다.

포 트  로 더 데 일 ( F o r t 

Lauderdale)시가 속한 브로워

드 카운티의 학군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봐도 많을뿐더러 학생들의 배경

이 매우 다양하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며,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도 

50%가 넘는다. 하지만 10년 전

만 하더라도 영재반에 배정된 3

학년 학생 가운데 흑인과 히스

패닉 학생을 합쳐도 그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차이를 줄이고자 브로워

드 카운티는 2005년 모든 2학년 

학생에게 짧은 비언어 능력 시

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은 IQ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교사와 부모가 똑똑한 학

생을 직접 영재반에 추천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모든 학생에

게 동등하고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립대학

의 데이비드 카드와 마이애미 

대학의 로라 줄리아노는 이런 

정책 변화가 가져온 효과를 분

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시험을 치른 모든 2학년 학생 

중 영재반에 뽑힌 히스패닉 학

생의 비중은 2%에서 6%로, 흑

인 학생의 비중은 1%에서 3%

로 세 배씩 증가했다. 백인 학생 

비중은 6%에서 8%로 조금 높

아졌다.

새로운 선발제도가 더 많은 

영재를,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영재 어린이를 더 잘 발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사나 부모의 판단에만 의존해 

학생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교사나 부모가 영재반

에 들어가는 관문인 IQ 테스트

에 재능 있는 흑인이나 히스패

닉 학생을 추천할 가능성이 작

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을 추천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결과로 학생을 선발하자 기

회가 고르게 주어진 셈이 됐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

다. 먼저 교사들이 이런 학생들

에게 갖는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혹은 똑똑한 흑인

이나 히스패닉 학생의 부모가 

영재반에 자녀를 추천하는 방법

이나 절차를 모를 수도 있다. 영

재반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경     

아니다. 영재반의 효과를 연구

한 논문들을 보면, IQ 테스트를 

통해 영재로 분류돼 영재반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학업 성

취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

았다. 연구진들은 그 이유

를 설명하지 못했다. 다른 

학군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로워드 카운티의 영재

반 학생들은 다른 반 학생

들과 같은 교과서를 쓰고 

똑같은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교육당국

은 특별 자격증이 있어야

만 영재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정해진 

교과과정 외에 보충교재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도록 장려

했다.

반면 공부를 곧잘 하지만 IQ 

테스트 점수가 조금 낮아 전에

는 영재반에 들지 못했던 학생

들은 영재반에서 수업을 들은 

뒤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

상했다. 한 학교에 단 한 명이라

도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IQ 

테스트 성적을 기록한 학생이 

있으면 영재반을 꾸려 영재를 

비롯한 우등생들을 가르치도록 

한 브로워드 카운티의 독특한 

규정 덕분에 이런 학생들이 큰 

혜택을 입었다.

브로워드 카운티에 있는 학교

들은 대부분 정해진 기준을 충

족하는 영재 학생들만으로 영재

반을 꾸리기에는 영재 학생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군 내에서 

실시하는 표준화된 학력평가시

험에서 높은 성적을 올린 학생

들로 영재반의 나머지 자리를 

채웠다. 이렇게 영재반에 들어

온 우등생 가운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게다가 

이 효과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됐다.

게다가 카드와 줄리아노 교수

는 많은 영재반 학생의 성적이 

크게 올랐지만, 그렇다고 보통

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 이런 성과를 얻는 데 비용

도 거의 들지 않았다. 수준이 높

은 영재반 수업이라고 해도 보

통반 수업보다 특별히 비싸지는 

않았다. 학생 수도 같았고, 영재

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라고 급여가 더 높은 것도 아니

다.

하지만 순탄하던 이야기가 암

초를 만났다.

금융 위기 이후 쓸 수 있는 예

산이 잇따라 줄어든 브로워드 

카운티는 여러 긍정적인 성과에

도 불구하고 2010년 모든 학생

에게 표준화된 시험을 치러 영

재반을 구성하던 방식을 중단했

다. 

<3면으로 계속>

학생 잠재력 키울 대안교육 절실하다!
뉴욕타임스, 공립교 ‘영재반’ 선발기준으로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선발방법 소개

영재생과 우수생, 함께 교육하면 인종간 교육, 학업성취도 격차 줄여

표준화 절차 따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 토대로 영재반 구성

미국 공립학교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

고 있지만, 영재(“gifted”)로 분류되는 학생은 백인과 아시아계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깜짝 놀랄 만한데, 초등학교 3학년 흑인 학생

이 영재반에 들어갈 확률은 또래 백인 학생이 영재반에 들어갈 

확률의 절반밖에 안 된다. 밴더빌트 대학교의 제이슨 그리섬 교수

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크리스토퍼 레딩의 연구에 따르면 히스

패닉 학생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최근 내놓은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잠재력을 과소

평가한 것도 이런 불공평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Broward County)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 학

생 선발 방법을 소개한다. 왜냐하면 ‘영재’로 뽑히는 흑인과 히스

패닉 학생들이 2배 증가했기 때문이다(Why Talented Black and 

Hispanic Students Can Go Un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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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41편.  “영혼의 건강은 소명에 충성하게 되는 길인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은혜 나누기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간다. 또 이어 4장

에 보면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미움과 분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죄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 그로부터 사람 안에 죄가 주인 

노릇하여 죄가 솟아나고 그 죄는 세상 끝 날까지 인간을 통하여 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마귀로부터 온 그 죄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자신의 주인이신 창

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의 인격과 육체에 영향을 끼쳐서 사람에게서 

죄가 나타나는 어둠의 사람, 불행한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3절에 보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이나이다’라

고 했다. 죄에는 사망의, 저주의, 불행하게 하는 독이 있나이다. 그 사망의 독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불행의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죄가 나의 말을 통하여 흐르고 그것을 듣는 사람 마

음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망을 품고 사는 자요, 사망이 솟아나서 각자의 마음을 불행하게 하

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자다. 스스로가 저주의 독이 솟아

나는 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람나라의 군대 장군 나아만과 같이 그는 나병

환자였다. 스스로 그 몸이 죽어가는 죽을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본

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 안에서 사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다.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음으로 가득함과 같이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죄로 인

하여 영원히 불행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제 우리 하

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죄의 종의 자리

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새 생명

이신 성령으로 사는 자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죄에서 자

유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의 은혜를 알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

기 위하여 기도생활을 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마치 불을 가까이 하면 뜨거움을 받듯이 말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은 감동함을 입히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채워 주신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능력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입힘을 받는다고 하셨다. 능력을 

받으라. 그리하여야 죄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 죄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는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

님을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러면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

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을 알고 깨어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입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까이 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다. 죄를 대적하고 이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생활을 하여

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신앙생활을 오래하였다고 해서 늙은 성도가 되지 말라. 

이는 부끄러운 것이다. 고목나무가 되지 말라. 생명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주인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수고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능력으로 죄를 대

적하는 자로 살아라.

sangdki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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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이 같은 신중

한 접근이 눈에 들어온다. CIA 출

신으로 CNN에서 일요일 아침 논

평을 맡고 있는 필립 머드(Philip 

Mudd)는 이번 사건을 파리 테러

와 나란히 놓으려는 움직임에, 아

직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며 경

계심을 보였다. 

NPR은 최근 청취자들에게 자

사의 속보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

기도 했다. 벨 센터장은 이런 사

건에 적용할 프로토콜이나 모범 

답안이 아직 미국 언론계에 존재

하지 않는다며, 큰 사건을 성숙하

게 소화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언론의 보도 행태가 개

선될 여지는 충분하다. 슬프게도 

배움의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해

서 찾아오리라는 희망은 여전하

다.

그렇다면, 대안 언론으로서 기

독 언론들이 보도 행태를 살펴보

자.

월드 지는 이번 사건의 범인인 

오마르 마틴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Omar Mateen: A life of 

contradictions). 친구들이나 이

혼한 아내나 가족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

에 따라 고지직할 정도로 완고한 

무슬림으로서 게이를 극도도 혐

오하는 마틴의 삶이 한마디로, “

모순에 가득하다”고 전한다.

오마르 마틴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부모님에게 뉴욕에서 태

어났으며, 무슬림이었다. 그는 친

구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이슬람

에 농담을 걸면, 칼을 빼어들고 

죽이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전형

적인 무슬림이었다. 그러나 그는 

분노와 폭력 그리고 모순 덩어리

였다.

마틴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과 2009년 4월 결혼했으나 

2011년 7월 이혼하였다. 총기 사

건이 있은 후, 마틴의 전 부인 시

토라 유수파이(Sitora Yusufiy)

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결혼 

중 마틴이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

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에 의하면, 마틴은 조

울증을 앓고 있었고 스테로이드

를 투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성애적인 성향도 가지

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재혼했으며 

3살이 된 아들이 있다. 그는 2007

년부터 플로리다 주피터에 있는 

사설 경호업체인 G4S에서 일하

고 있었다.

따라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

는 복합적인 측면들이 마틴에게 

있고, 그러한 복잡한 배경을 이해

하는 것이 더욱 이번 사건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더 

나아가 먼저 직접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SNS에 드러

난 긴급한 메시지들을 제외한, 간

접적으로 순식간에 증폭되는 

SNS의 문제점을 지적한다(How 

Social Media Fails Our Orlando 

Grief: CT executive editor 

Andy Crouch on why words on 

the internet are no substitute 

for in-person presence). 그러

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 영향 받지 

말고, 먼저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

통에서도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

도처럼 모든 미국의 크리스천들

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아픔과 비극을 극복해가

자고 제안한다(A Meditation on 

the Orlando Shooting: This 

latest attack is part of a 

pattern, and the pretext for a 

remarkable prayer).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많은 사

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척

박한 환경에서 일반 언론은 제각

기 일종의 “음모 이론”을 동원해

서라도 독자들에게 주목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기에 SNS상에

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들까지 동원되는 

바람에 무슬림들은 무슬림대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대로 분

리되고 총기 규제 논란의 책임 

유무만이 미국 사회에 가득하게 

된다.

총기 난사보다는 그렇게 범행

을 저지른 범인의 삶 자체를 말해

주고, 참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기

막힌 현실 즉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에서, “기도할 때”라고 분명

하게 말할 수 있는 대안 언론은 

기독 언론만이라는 미국 사회의 

현주소가 서글프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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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특정 소수민족 출신을 

찾아보기 힘들던 예전의 영재반 

인종 구성이 다시 나타났다. 백인

과 아시아계 학생이 늘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줄어든 것이다. 

2012년에 브로워드 카운티는 

2005년에 실시했던 제도를 수정

해 영재반 선발 제도를 다시 시

행했지만, 결과는 예전 같지 않았

다. 플로리다 교육부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브로워드 카운티에 

있는 백인 학생 가운데 8%가 영

재 학생으로 분류됐다. 모든 학생

이 시험을 쳐서 영재반 학생을 뽑

았을 때보다 높았고, 히스패닉 학

생보다는 2배, 흑인 학생보다는 

4배 높은 수치였다.

수정해 새로 시행한 제도 가운

데 심리학자들이 좀 더 객관적이

고 문화적 출신 배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여기는 비언어 

테스트(nonverbal test)를 없애

고 이를 언어능력비중을 높인 시

험으로 대체한 것이 한 가지 문

제로 지적된다. 여전히 부모와 교

사가 영재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게 된 점도 시험을 통해

서 영재반 학생을 뽑을 때와 달라

졌다. 

학교 소속 심리학자가 영재반

에 들어갈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

가 개인적으로 심리학자를 고용

해 자기 자식이 영재반에 합격할 

만한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한 번

에 1천 달러씩 내고 치는 IQ 테스

트를 몇 번이고 치게 할 수도 있

다. 카드와 줄리아노 교수는 이런 

식으로 따로 시험을 치게 하려면 

중상층 이상의 가정이 유리하며, 

그런 가정은 주로 백인가정이라

고 지적했다.

많은 연구자는 IQ 테스트가 저

소득층이나 유색 인종 학생들에

게 불리하다고 우려한다. 일부 학

자들은 교사의 추천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권고한다. 하지만 교사의 추천

도 얼마든지 편향될 수 있다. 영

재 교육에 관한 연구를 주로 다

루는 학술지 “고등교육(The 

J o u r n a l  o f  A d v a n c e d 

Academics)”의 편집을 맡고 있

는 심리학자 매튜 맥비는 최근 

교사 추천 제도에 관해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썼다. 모두

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너

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뾰족한 해

결책이 없어 누구도 나서서 언급

하지는 않는 문제를 “방 안의 코

끼리”라고 부르는데, 영재 학생

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학생을 추

천하는 교사가 인종적 편견이나 

특정 민족에 대한 선입견의 영향

을 얼마나 받는지는 사실 한 번

도 연구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차라

리 영재와 우등생을 위한 프로그

램을 아예 없애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재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나누는 것 자체가 

특히 취약계층학생들에 대한 기

대치를 낮추고 낮아진 기대치에 

영영 갇혀버린 학생들의 성취도

마저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재능 

있는 학생을 가려내는 과정이 없

어지면 취약계층학생들은 오히

려 더 뒤처질 수도 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전담 과외 선생

님의 집중지도를 받으며 매일 구

몬 수학 문제를 풀고 방학 때는 

컴퓨터코딩캠프에 간다. 저소득

층 부모들은 이런 사교육을 부담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브로워드 카운티가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한 뒤 나타난 

효과를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한

다. 더욱 공정하게 영재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영재

(gifted) 학생과 우수한(good) 학

생을 한 반에 넣고 교육하면 인

종 간 교육 격차, 학업 성취도 격

차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것

이 밝혀졌다. 표준화된 절차에 따

라 모든 학생이 치르는 시험을 

토대로 영재반을 구성하면 교사

나 부모의 추천에 의존했을 때 발

굴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사회적

으로 혜택 받지 못한 계층의 우

수한 아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쉽지 않은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이 학생들은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것이다.

학생 잠재력 키울 대안교육 절실하다!

“음모이론”이라도 독자 주목 받기 원해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 난무....

사건의 실제와 진실, 정확하게 보도해야!



오랫동안 지내는 두 분의 선교사

님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분은 같은 신

학교를 다녔고 다른 한 분은 선교

사 훈련을 받고 계셨습니다. 30여

년 후 저는 이민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 분들은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중한 분은 

1986년에 위클리프(Wycliffe) 성

경번역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에 가신 홍성

호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UCLA를 

졸업한 후에 미국 대기업에서 컴

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홍 선

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컴퓨터 달란트를 통해 문자가 없

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

는 성경번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

다. 아마 미주 최초의 평신도 전문

인 선교사이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사역하셨던 파푸아뉴

기니 만다라 섬은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몇 시간 자동차로 이동

한 후에 다시 몇 시간 배를 타고 가

야하는 오지입니다. 당연히 전기도 

없고 마실 물도 변변치 않고 또한 

말라리아, 설사, 고열 등 온갖 질병

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같이 떠난 

어린 두 딸과 그곳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고민도 감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서 동양인들이 경계하는 원주민들

과의 사귐, 현지인의 문화와 언어

를 배우고 연구하여 새로운 문자

를 만드는 일, 그 문자로 현지인들

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 부부는 오랜 세

월 신실하게 그 일에 헌신했고 

2013년 7월에 부족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약성경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 가정은 정 선

교사님 부부입니다. 이 분들은 달

라스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캐나

다 인디안 선교에 헌신하셨다가 

그 후 동남아 C국에 선교사로 떠났

습니다. 그는 C국의 명문대학에서 

우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삶으로 복음

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C 

국 명문대 교수직을 내려놓은 그

는 한국의 신학교 교수 청빙도 거

절하고 다시 새로운 부르심에 순

종하여 C국의 지방 도시로 내려갔

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거리에 

내 버려진 신체장애와 정신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

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C국에서 

약 30년 동안 사역을 하였지만 누

구에게 보일만한 열매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단지 자신들이 돌보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 선교사 부부

와 정 선교사 부부를 잘 알기에 마

음 깊숙이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선교비 모금에 귀재도 아니고 선

교대회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유

명한 분들도 아닙니다. 화려한 말

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야망을 포장하지 않았습

니다. 자신들의 이름 석 자를 남기

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 분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

는 일에 일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지난 6일부터 매 4년마다 열리

는 세계한인선교대회가 아주사 퍼

시픽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다양

한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한인 선

교사들로부터 선교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

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

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

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실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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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은 7년 성전 공사를 마치

고 완공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

습니다(11, 12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과 시

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

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역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

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

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11, 12).

1.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배입니다. 하나

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 사람만 모여 예배드리는 줄 알

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솔로몬에게 나타

나셨습니다. 한번은 천 번의 제사를 

드린 후 기브온에서 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천 번을 작정하고 제

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까지 드린 제사가 천 번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지 얼

마 안됩니다. 찾아오는 사람, 만나

야 할 사람...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

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의 얼굴을 구합니다. 999번까지 응

답이 없습니다. 인내의 제사입니다. 

셀 수 없는 제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999번까지 응답이 없

습니다. 천 번이 되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까지 고난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너무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엔 고난에 대

한 말이 안보입니다. 배고픔이 뭔

지, 배신당하는 게 뭔지, 자식이 일

찍 죽는 게 뭔지, 억울한 게 뭔지, 고

난이 인생의 주제인데 고난을 모르

고 자랐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4살, 다 

키운 딸을 잃은 아버지 목사님의 절

절한 고백입니다. 마른 눈으로는 보

이지 않던 것이 눈에 눈물이 고이니 

보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고난을 통

과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고난을 통과한 아버지 

다윗과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

다. 그런 솔로몬에게도 고난이 있었

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

를 드리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제

사를 999번까지 드립니다. 인내의 

제사입니다. 천 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

나님께서 받으신 산 제사였습니다.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던 솔로몬처

럼 영적인 고난은 필요합니다. “오

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사40:31)입니다. 하나님

을 기다리는 게 성도의 힘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

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서 옵니

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

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교회의 영광입니다. 다른 데서 교회

의 영광을 찾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옵

니다. 

2.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

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

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

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

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

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

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13-15).

가나안의 농사꾼들에게 가뭄과 

메뚜기와 염병은 재앙입니다. 늘 가

까이에서 괴롭히는 재앙입니다. 하

늘이 막혀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모내기를 할 수 있나요? 수고로이 

농사를 잘 지었는데, 추수철에 메뚜

기가 떼로 몰려와 한 해 농사 다 먹

어 치웁니다. 이유도 모를 병으로 

사람이 쓰러집니다. 하늘에서 내리

는 재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이길 방법이 있습

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부

르짖는 사람들의 기도가 재앙을 이

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

니다. 세상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부르짖습니

다. 그곳이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입

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을 기억합니

다. “내가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도 적게 사용하고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말합니

다. “기도할 게 전혀 없으신 예수님

은 기도로 온 밤을 지새우셨는데, 

기도할 게 산더미 같은 우리는 기도

하지 않는다.” 

교회의 영광은 기도입니다. 기도

로 깨어있는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

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복잡한 게 신앙이 아닙

니다. 단순합니다.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단순하게 믿으

십시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기도하는 무

리들입니다. 거룩한 함성입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살립니다.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

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1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

다.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 기

도하며, 셋째 내 얼굴을 구하고, 넷

째 돌이키면 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며 교만하

게 하나님을 거부한 잘못된 길을 부

인하는 것이 겸비한 것입니다. 어렵

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

금까지 늘 나를 의지하고 내가 원하

던 길을 가던 사람이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

니다. 그러나 그래야 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 자아를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

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기도하는 사람입

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

하시는지를 발견하려는 욕구가 하

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의지의 행동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

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은혜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처음엔 아버지께 순종

하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에 순종하던 자식이었습니다. 선지

자에게 묻자고 하는 종의 말을 경청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

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

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어

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이 찬송이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교

회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곳

이 교회인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

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

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살립니다. 하

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교

회,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

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와 영광으로 충만한 모든 교회되시

길 소원합니다. 

ipscoreana@gmail.com

하경남 목사
(브라질 서울교회)

푸/ 른/ 초/ 장  

“교회의 영광”  
역대하 7:11-16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존경합니다. 선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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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저는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순금등

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인지요? 

과거 박태선 장로가 자신을 감람나무 하나님으로 말하면서 물의

를 일으켰는데,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 성경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스가랴가 본 순금등대의 환상은 스가랴

서의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 순금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좌우에 하

나씩 있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냅니다. 그리고 짜낸 

기름을 주발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관을 통해 연결되어 기름이 투입

되면 등대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금등대를 예수그

리스도로 본다면 7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어

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등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순금등대 옆

의 두 감람나무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을 상징합니다.

금촛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감람나무는 계

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두 촛

대 두 증인과 같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감람나

무는 역사적으로 제 2성전 재건을 위해 책임 받게 된 두 명의 지도

자들을 말합니다. 

한사람은 대제사장이요 종교지도자였던 여호수아요, 또 한사람은 

정치 지도자요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인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

가랴 4장 14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발리운자 둘

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두 감

람나무는 성령충만한 일군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빛

을 발하는 오늘의 지상 교회는 두 감람나무 즉 기름부음받은 성령

충만한 일군들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는 그런 교훈입니다. 

과거 전도관을 운영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박태선 장로는 원

래 남대문교회 집사로서 북을 치며 노방전도를 할 정도로 열심이었

고 이성봉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1954년 서울무학교회, 서울 남산교회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대구, 부산, 한강 백사장집회를 인도하면서 세인들

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955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의 

남산 천막집회에서 박태선은 기성교회의 목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

며 마귀새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1980년대 들어 박태선 장로는 자

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육신(肉身)으로 이 세상에 온 감람나무 하

나님’임을 발표하면서 교명을 천부교로 개칭했습니다. 그는 1990년 

2월 7일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실을 천부교인들은 ‘하나님이 육신

을 입고 오셨다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육신을 벗고 지금은 

낙원에 계신다’고 표현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NCC)는 성명서를 내고 그의 이단성과 교리적

인 탈선을 규탄했고 195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는 그를 이

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성령충만한 일군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라고 말하다가 자신을 하나님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감람나무는 오늘날의 교회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아래 두 가지 법안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정부(민주당)에서 미 

전역에 합법화 시키고자 하는 수

많은 “Transgender bills” 법안들

을 통과시키려는 정책 중 하나로

서, 우리 자녀들의 성정체성을 완

전히 무너뜨리고 성문란의 극치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가치

관을 형성시키고, 차세대와 사회의 

정신건강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

게 파괴하는 법안들이기에 기도와 

ACTION이 절실합니다. 

AB1888 법안

AB1888법안은 Tony Atkins & 

Susan Eggman(민주당)이 지난 5

월초에 제출하고 Mark Leno(민주

당)라는 친동성애 상원의원이 공동

제작(co-author)한 법안으로, 학

생들과 학교가 주/연방 정부로부

터 칼 그랜트(Cal grants)나 장학금

(scholarship)을 받으려면 “태어난 

성별 (biological sex)”이 아닌 “느

끼는 모든 성별(all gender iden-

tity)”을 존중하고 그 외 모든 수십 

가지의 성별들에 “동의”를 한다고 

서명을 해야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학교들도, 이런 법적 조항에 동의

서를 내지 않으면 주정부나 연방정

부로 받던 모든 정부재정을 못 받

게 되기에, 학생들에게 주는 그랜

트(Grant)나 장학금을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는 난감한 상태에 빠지

게 됩니다. 

“수십 가지의 성별”의 의미는?

뉴욕에서 몇 주전에 통과시킨 31

개 이상(앞으로 31개 외에 더 많은 

“성별이름”이 나올 예정) 의 비정

상적이고, 한때는 APA(미국심리학

전문회)에서 “정신질환”이라고까

지 불리었던 성별(gender)과 그들

의 성생활이 “정상”이고 “존중” 받

아야 하는 성행위 라는 것을 인정

한다고 사인을 해야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오바마 정부로부터 소송

도 받지 않고 재정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올바른 성정체성을 가

르쳐야 할 교육이 오히려 변태적이

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는 것입

니다. 더 큰 문제는, 공립학교들뿐 

아니라 정부의 자금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학교들까지 잘못된 정치

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

을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도

록 오바마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모든 교육시스템과 학교들

을 막다른 절벽으로 몰고 있는 것

이지요.    

SB1146 법안

SB1146 법안은 Ricardo Lara(

민주당)가 만들어 제출하고, Mark 

Leno가 또 공동 제작한 법안입니

다. SB1146 법안은 그동안 공립

학교에서도 미국헌법상 주어지던 

“Title IX exemptions(종교적 면

제)”을 더 이상 대학교나 크리스천 

학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친동

성애, 친성전환 교육을 “의무화” 하

고 “강요”하는 법안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236년 

넘게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

신의 신앙이나 신념으로 인해, 필

수과목이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

지 않는 수업은 법적으로 excuse/

exempt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

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학생들이 그런 권리를 빼앗기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안들은 매

우 “차별적”입니다. 법안 내용들을 

막연하게 만들어서 종교적 면제를 

받을 권리박탈이 크리스천 학생들

과 크리스천 학교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이슬람 학생이나 친이슬람 교

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

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즉,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정부의 

조절(control) 그리고 기독교 신앙

의 자유 박탈은 있어도 이슬람 신

앙에 대해서는 박탈이 아닌 “보호”

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고 

있음이 지금  오바마 정부의 참으

로 이해 안가는 정책임을 우리 크

리스천들이 꼭 알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 지혜롭고 담대하게 맞서 싸

워야 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

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

입니다: 

1. 주정부의 재정을 받고 있는 크

리스천학교들이 만일 계속 재정후

원을 받고자 한다면, 오바마와 그 

정부(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친동성애, 친성전환자 정책”

들을 학교 전체가 순종하고 준수해

야만 재정후원을 계속 받아 학생들

에게 그랜트와 장학금을 줄 수 있

게 됩니다.

2. 이 법안들은 “친동성애, 친성

전환” 법안들을 반대하는 “크리스

천 가치관 기관(institution)”이 매

우 차별적인(discriminatory) 기관

이라고 가르치도록 강력히 학교들

에게 요구합니다. 

3. 크리스천 학교들도 남녀 화

장실, 탈의실, 샤워실 그리고 기숙

사 방(Dorm)까지 같은 시간에 함

께 사용하게끔 합니다. 즉, 만일 21

살 남학생들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하면, 그 21세 남성들을 또 다른 19

세, 20세, 21세 여자 학생들이 잠자

고 있는 기숙사 방에서 다른 여학

생들의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도록 

허락해야 하는 게 이 법안들의 정

책입니다. 

4. 만일 이 법안들이 통과되었는

데, 이 법들을 “순종-준수”하지 않

는다면 “주정부에 의해 학교가 소

송이 걸리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을 더 이상 줄 

수 없도록 주정부 자금도 연방부

자금도 다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소송과 함께 학교에 주어지던 재

정까지 완전히 다 멈출 수있다”라

고 연방교육청(US Department of 

Education)을 통해 이미 공립학교

들에게는 공문이 보내졌고, 크리스

천 학교들은 위의 두 가지 법안들

이 통과되는 순간 똑같은 위협적인 

공문을 오바마 정부(민주당)로부

터 받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 캘리포니아 Senate 

Education Committee로부터 이미 

경고장을 받은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들

입니다. 

△ Biola University △Simpson 

University △Fresno Pacific Uni-

versity △William Jessup Uni-

versity △John Paul the Great 

Catholic University △LABI(Latin 

American Bible Institute) Col-

lege 

ACTION TO TAKE

기독교인들은 아래에 적혀있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있

는 교육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꼭 SB1146에 veto(반대)하라고 여

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

니다.  

▷List of 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Members:

△Jose Medina(Chair): 

(916)319-2061 △Catharine B. 

Baker(Vice Chair): (916)319-

2016△Richard Bloom: (916)319-

2050 △Rocky J. Chávez: 

(916)319-2076 △Jacqui Ir-

win: (916)319-2044 △Regi-

nald Byron Jones-Sawyer, Sr.: 

(916)319-2059 △Marc Levine: 

(916)319-2010 △Eric Linder: 

(916)319-2060 △Evan Low: 

(916)319-2028 △Kristin Olsen: 

(916)319-2012 △Miguel San-

tiago: (916)319-2053 △Shirley 

N. Weber: (916)319-2079 △Das 

Williams: (916)319-2037     

이 법안들은 우리 자녀들과 크리

스천 학생들, 기독교 학교들로 하

여금 하나님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

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학생들이 더 

이상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괴롭히는 법안들이기에 

통과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내어 크리스천 학

교들에 보내는 사례들이 지난 7년

간 계속 늘어나자, 오바마 정부에

서 이런 사악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여러 기독교단체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들

이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를 보호하

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

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크리스천학교에도 “친동성애, 친성전환” 법안에 순종 강요!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1888, SB1146 법안들로 기독교학교에 그랜트 장학금 금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기숙사방을 남녀 함께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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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전 세계

의 1천3백

만 마니푸

리족 사람

들 중에서 

대 부 분 은 

인도의 북

동부에 거

주 하 지 만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에도 약 

119,7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메이

테이(Meithei)라고도 알려진 마니

푸리족은 몽골족의 후예들이며 메

이테이어(Meithei)를 사용한다.

18세기에 여러 번의 전쟁에서 

버마인들에게 패배한 후 많은 마

니푸리족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인

도북동부의 마니푸르 왕국으로 도

주했으며, 이후 대다수는 영국에 

지배를 받게 된 동부 벵갈(East 

Bengal)에 정착했다. 1947년, 동부 

벵갈이 독립을 획득했다. 대부분

의 마니푸리족이 힌두인이지만 동

부 벵갈 시민의 대다수는 무슬림

들로, 그 지역은 이슬람국가인 파

키스탄의 동쪽 날개가 됐다.

1971년,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

에서 탈퇴해 국명을 방글라데시라

고 개칭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마

니푸리족은 힌두 스타일을 고수함

으로써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리고 종교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다

른 사람들과는 구분된 채로 남아

있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마니푸리족들은 북동 

방글라데시의 실헷지역(the 

district of Sylhet)에 거주한다. 그 

지 역 은  인 도 의  메 갈 라 야

(Meghalaya) 주에 접해있다. 실헷

은 경치가 아름다운 차 재배지와 

무성한 열대 밀림으로 유명하다. 

방글라데시의 대부분 다른 지역에

는 평야가 많은 데 반해 이 곳 실

헷 지역은 밀림과 얕은 산지들이 

많은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마니푸리족은 농부이

며 주된 작물은 쌀이지만 사탕수

수, 담배, 오렌지, 파인애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작물도 재

배한다. 마미푸리족은 물고기를 

먹지만 힌두전통에 따라 육류는 

먹지 않는다. 개인위생에는 아주 

세심해서 강가에 마을을 이루어서 

세탁과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골지역에서 마니푸리족들은 

자신들의 집을 홍수피해에서 막을 

수 있도록 대나무 장대 위에 짓는

다. 벽은 갈대로 만들어 진흙을 칠

하고 지붕은 이엉(thatch)이나 양

철판으로 만든다. 마을은 몇 개의 

씨족(대가족 단위의 일종)으로 나

눠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씨족내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다른 씨족

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마니

푸리족은 단일한 사회계층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이 계층은 인도의 

카스트에 맞춰보면 불가촉천민

(untouchables)에 해당한다. 이 사

람들은 아무런 세력이 없으며 다

른 높은 계급의 지배를 받는다.

여가를 위해서 마니푸리족은 폴

로, 보트 경주, 드라마, 춤 등을 즐

긴다. 이들의 아름답고 표현이 풍

부한 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

다. 이 춤은 실제로는 대화를 노래

로 부르고, 행동들을 묘사하는 해

설자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드라마

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크리쉬나

(Krishna) 신의 일생에서 따온 것

이다.

신앙

마니푸리족은 16세기에 힌두교

인으로 개종했다. 그러나 힌두 이

전의 종교적인 요소가 아직 까지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힌

두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더해 많

은 자연의 신들 및 특별히 뱀의 형

상으로 지구에 왔다고 하는 신을 

숭배한다. 

미신적 관습이 마니푸리 사회에

서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수탉의 발의 

위치를 관찰함으로써 결정을 내린

다. 그들은 심지어 "모든 지혜는 수

탉의 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속

담을 가지고 있다. 춤은 마니푸리

족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눈에 춤은 신들은 기쁘

게 하는 방법이며 우주적으로 필

수요소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방글라데시는 긴급한 필요가 많

은 나라다. 인구의 반 이상이 문맹

이고 보건상태가 부적절하며 자주 

있는 자연재해가 이 나라를 황폐

시키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물

질적 필요들보다도 더 심한 것은 

많은 영적인 필요들이다. 마니푸

리족들은 힌두교, 정령숭배와 미

신의 결합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예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들이 다소 힌두교에 불만족스러워

하지만 마니푸리족은 복음에 대해

서도 저항적이다. 메이테이어로 

신약이 번역됐지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방송은 아직 없다.

방글라데시의 마니푸리(Manipuri)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올랜도 총격범, 10년전 대학캠퍼스에서 총기난사 위협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게이 

나 이 트 클 럽 에 서 

100여 명의 사상자

를 낸 총격범이 10

년 전 커뮤니티 칼

리지에서 총기 난

사 위협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디언 리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정 

아카데미(Correction Academy)를 함께 수강했던 동

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당시 플로리다 교정국 수습직원으로 마틴 교도소

에서 일하던 마틴은 경찰관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이 

과정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작된 지 몇 개

월 뒤에 마틴은 총기 사건에 휘말렸다고 당시 동료들

은 회상했다.

클린턴 쿠스타르는 "수업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마틴이 주차장의 차에 앉아 있었고, 수사 요원들이 

그의 차를 에워싼 뒤 그를 내리게 했다"고 말했다. 그

는 이어 "그날 늦게 고위 교직원으로부터 마틴이 캠

퍼스에 총을 가지고 오겠다고 위협했다는 말을 들었

다"고 덧붙였다.

역시 동료였던 트레버 브레이든은 "마틴이 차에 총

을 갖고 있었다는 말을 다른 동료한테서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동료는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마틴

이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불과 며칠 전에 발생해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

기 난사를 언급한 뒤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

했다는 것이다.

마틴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괴롭힘

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 동료는 전했다. 마

틴은 이 일이 있었던 직후에 수습 교도관을 그만둔 

것으로 돼 있다.

플로리다 교정부는 마틴이 교도소에서 근무한 기

간은 확인해줬지만, 마틴이 수습 교도관으로 했던 일

이나 교도소 근무를 그만두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서

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수습 교도관을 그만둔 이후 마틴은 민간 보안 회사

인 'G4S 시큐어 솔루션스'와 세인트 루시 법원 등에

서 2013년까지 근무했다. 세인트 루시 법원을 그만

둔 것은 선동적인 말을 한 것이 이유였다고 세인트 

루시 카운티 보안관은 밝혔다.

마틴의 문제아적인 행동은 어릴 적 학교 기록에서

도 볼 수 있다고 일간지 USA 투데이가 소개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1992-1999년 마틴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생기록부 자료를 보면, 마틴은 영어 

구사에 애로를 겪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학생이었다. 

마틴은 아프가니스칸계 미국인으로 뉴욕 주 웨스트

베리에 살다가 1991년 플로리다 주 포트세인트루시

로 이주했다.

마틴은 중학교 초기 시절까지 동급생을 때리고 교

사에게 불손하게 굴어 31차례나 학교의 징계를 받았

다. 징계의 절반 이상은 5학년 무렵인 1996-1997년

에 나왔다.

매리포사 초등학교에 다니던 3학년 때 그는 이미 '

욕하고 무례하며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으로 평

가받았다. 종종 폭력적이고 음란한 말을 하다가 선생

님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학교 이름인 '매리포사' 대신 '마리화나'(대마초)로 

개사해 교가를 부르기도 했다.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대들고 조롱하는 것은 물론 동급생 폭행도 멈추지 않

아 4학년이던 1995년엔 교사, 심리학자, 전문상담가, 

학부모로 이뤄진 '학생연구팀'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

다.

마틴의 중학교 시절 교사는 그가 단순히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 부족에서 오는 

언어간섭현상으로 인식 저하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

다.

한편 마틴은 게이 나이트클럽 범행을 하기 5∼6주 

전에 플로리다 주 젠슨 비치에 있는 한 총기판매가게

에 들러 방탄복과 대규모 실탄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

됐다.

가게에 있는 동안 마틴은 중동 언어로 누군가와 전

화 통화를 했으며,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도 직원들이 지켜봤다. 이 가게의 직원은 "그는 일반

인이 묻는 일반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기판매가게는 방탄복은 보유하지 않은데다가 

대규모 실탄 판매를 거절해 마틴은 아무것도 사지 않

고 나갔다. 마틴은 이후 다른 가게에서 권총과 소총

을 샀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증오에 기반을 둔 범죄이

면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

아 주 수사 당국은 각종 물품과 서비스의 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올랜도 스

타일'의 학살을 샌디에이고에서 재현하겠다는 협박

이 유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폭스 방송 등이 

전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시리아난민 국경 넘다 11명 집단 피살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에도 난민의 비극적

인 소식은 끊이지 않

았다. 시리아를 떠나 

터키 국경을 넘던 시

리아 난민들이 터키

군에 사살됐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터키 국경과 인

접한 시리아 북부 지스르 알슈구르에서 어린이 3명

을 포함해 최소 11명이 국경을 넘다 국경수비대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 

들어서만 시리아 난민 최소 60명이 터키 국경을 넘

다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시리아와 900여㎞나 되

는 국경을 맞댄 터키는 그동안 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탈출 경로였다. 

그러나 올 들어 국경을 넘는 난민이 잇따라 사살되

는 등 통제가 부쩍 강화됐다. 이는 지난 3월 터키가 

유럽연합(EU)과 난민송환협정을 맺은 후 심해졌다

고 NYT는 설명했다.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넘어가는 난민이 많아지자 

EU는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자격을 인정받지 못

한 ‘불법 이주민’을 터키가 전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대신 EU가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

고 터키 국민 비자면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이 늘

면서 터키 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됐다. 가뜩이나 터

키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폭탄테러가 4차례나 발생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

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터키에 사는 시리아 난민은 

약 270만명이다. 대부분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

으로 취급돼 법적 보호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난

민은 653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공회, 콩고에 성경 7000여부 기증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한성서공

회 수원반포센터에

서 불어 성경 5324

부, 키투바어 성경 

1712부 등 총 7036

부를 콩고민주공화

국(DR콩고)에 보내는 ‘성경기증예식’을 가졌다. 

이 성경은 캐나다 크리스찬월드와 하와이한인기독

교총연합회, 교문감리교회 등이 후원했다. 

기증예식에는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부총무, 최대

원 교문감리교회 원로목사와 장헌일(캐나다스코필

드재단 한국이사장, 생명나무숲교회)목사, 장세현(하

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계)목사 등이 참석했다. 

성경은 이달 말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운반돼 오는 

9월 콩고 마타디(Matadi)에 도착할 예정이다.

장헌일 목사는 기도에서 “오랜 내전으로 고통받아

온 콩고가 이번 성경보내기 사업을 통해 말씀으로 회

복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

다.

 

캐나다 ‘적극적 안락사법’ 통과…한국교회 대처 촉구

세계에서 여섯 번

째로 캐나다가 ‘적

극적 안락사’를 합

법화했다. 한국 내

에서도 2018년부터 

연명의료 시술을 거

부할 수 있는 ‘소극

적 안락사’가 허용

된다. 크리스천 의료인 및 법조인 등은 생명경시 풍

조가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하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는 지난 17일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안락사

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독극물 등

을 이용해 생명을 끊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도 포

함된다. 정신질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 치료가 

어려운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본인과 증인 두 

명의 동의를 얻으면 의료진의 도움으로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에선 ‘연명의료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연명

의료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인 박상은 안

양 샘병원 원장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권리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결

정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더

라도 그 자체를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의 존속 여부는 절대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요즘, 죽음이 채 이르기 전에 삶을 마감하

게 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

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권오용 변호사는 안락사 법

제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상속문제 

등이 발생할 때 안락사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잘못된 경제논리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우울증 환자가 

감정을 주체 못해 안락사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제화에 앞서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

는 사회적 풍토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석 단국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생명유지를 돕

는 것이 직업인 의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은 

절대적 가치였지만 최근 안락사에 대한 요구로 그 의

미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

관과 생명의 존엄을 고려할 때 ‘죽음을 앞당기려는 

적극적 행위’인 안락사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성경적 대안으

로 말기환자가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통증 없이 존엄

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돕는 호스피스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게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턱없이 부족한 국내 

호스피스 시설과 관련 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하원위원회 통과

북한을 테러지

원국으로 재지정

해 제재의 수위

를 높이려는 미

국 의회의 초당

적 계획이 첫 관

문을 통과했다. 

미국 하원 외교

위원회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16일 의결했다.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

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

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조직 하마

스 등 무장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

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

의,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법안은 테드 포(공화·

텍사스)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브래드 셔먼(민주·캘

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하는 등 초당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

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

다. 북한은 1987년 1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

(KAL) 폭파사건 이후 테러리즘을 지원한 적이 없다

고 국무부는 적시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

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국무부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임기 종

료를 몇 달 앞두고 북미간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합의

한 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뺐다. 하지만 핵

사찰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증은 이뤄

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

으로 관측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지난 1월 제4차 핵

실험을 계기로 발동된 미국의 조치 때문에 이미 한

계에 가까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

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북한의 주된 통상 파트너인 중

국의 협조가 있어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상존

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지면 북한이 국

제사회에서 더 고립되고, 북한 김정은 체제를 압박해 

핵무기 포기협상에 나오도록 한다는 미국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는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

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

바마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180도로 바꾸는 과

업을 완수하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으로 지난달 지정, 미국 금융체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자금난을 겪도록 제재했다.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

래를 하는 외국은행들도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하

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예수 아내설' 주장했던 캐런 킹 하버드대교수, 주장철회

예수에게 아내

가 있던 것처럼 기

록된 2세기 후반의 

파피루스 조각(사

진)을 공개하며 파

문을 일으킨 캐런 

킹 하버드대 신학

대학원 교수가 20

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피루스 조각이 위조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파피루스 조각은 2012년 9월 킹 교수가 학계에 

제시한 것으로 3.8㎝×7.6㎝ 크기에 콥트어가 앞면에 

8줄, 뒷면에 6줄 적혀 있다. 이 중 마리아라는 이름이 

언급되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

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주장은 예수가 막달

라 마리아와 결혼해 후손을 남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

는 댄 브라운의 2003년 소설 ‘다빈치코드’와 맞물려 

큰 화제가 됐다.  

킹 교수는 당시 “원래 2세기에 쓰인 그리스어 원본 

문서를 4세기 때 콥트어로 번역한 파피루스 조각으

로 보인다”며 “예수에게 아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

다”고 주장했다. 이후 탄소연대측정에서 이 파피루스

에 쓰인 잉크 성분이 기원전 404-209년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킹 교수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그러나 킹 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파피

루스가 현대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킹 

교수의 입장변화는 최근 미국 애틀랜틱매거진이 파

피루스 조각 소유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애틀랜틱매거진은 플로리다의 기업인인 

월터 프리츠가 파피루스 조각을 입수해 킹 교수에게 

진본임을 주장하며 건네준 과정에 의문이 있다고 주

장했다. 이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발행되는 성서

학 권위지인 ‘신약학(NTS)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NTS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논문에서 2012년 월터 플

리츠가 킹 교수에게 ‘예수 아내의 복음서’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잉크와 필체로 작성된 다른 파피루스 문

서 ‘요한복음 필사본’ 조각을 줬는데, 이는 위조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피루스 자체는 기원후 8세기 

중반의 것이지만 여기에 사용된 잉크는 고대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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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호는 1876년경에 태어났

다. 그가 배재학당에서 공부할 때

인 1896년 8월 30일 독립신문에 ‘

자주독립가’를 기고했고, 이듬해 

9월 14일자 독립신문에는 그의 ‘

성몽가’가 실렸다. 그의 ‘자주독립

가’는 자주 독립과 나라 사랑의 노

래로 알려져 있다. 독립문 기공식 

열흘 후인 1896년 11월 30일에 

협성회가 충군애국과 동포계몽을 

위하여 조직될 때 회장 양흥묵과 

부회장 노병선 이외에 문경호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문경호 

학 생 은 

1895년에 

정동교회

에서 세례

를 받았

다. 당시 

정동교회

는 배재

학 당 과 

이화학당

의 학생

들로 구성된 청년 교회였다. 문경

호는 1897년 엡윗 청년회가 창립

될 때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서재

필과 윤치호의 지도를 받았다. 이

듬 해 그는 본 교회 권사로 임명

되었다.

1900년 서울 상동교회에서 

W.B. 스크랜턴 선교사가 신학반

을 시작할 때 문경호는 김기범, 김

창식, 최병헌 등과 함께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신학개론, 교리, 

교회사기, 설교학, 해석학, 윤리학 

등을 학습했다. W.C. 스웨러 선교

사의 한인 전도사가 된 그는 1902

년 8월 이천중앙교회를 설립했고, 

이듬해 신학반을 졸업하면서 정

동교회 전도사로 부임한다. 

신학월보에 송도의 영적 각성

을 기고한 자가 문경호였다. 아침

에는 전도하고 저녁 일곱 시부터 

기도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였는

데 하루는 온 교인이 눈물로 죄를 

자복했고 하루는 한 형제가 가슴

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였고, 하루

는 울면서 기도하였고, 또 하루는 

울면서 간증하였는데 온 교인이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먹었다. 성

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그들은 용

서와 사랑의 기쁨으로 짝을 지어 

사방으로 전도하였는데 찬미소리

와 전도소리가 이어져 천국이 가

까웠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리교회 권사였던 문경호는 

1903년 본 교회 조지 H. 존스 선

교사의 추천으로 성경 번역위원

으로 활동했다. 한인으로는 그 외

에 김명준과 정동명이 있었고, 선

교사로는 윌리암 D. 레이놀즈 목

사, H.G. 언더우드 목사 그리고 제

임스 S. 게일 목사가 있었다.

	

하와이 

미국 북감리교 선교위원회가 

1903년 11월 하와이 한인이주자

를 겨냥한 선교를 가결한 지 4개

월이 되던 1904년 3월 14일에 미

국 유학을 꿈꾸던 문경호는 이화

학당 졸업생인 부인 그레이스 문

과 3살 된 딸 선채와 함께 하와이

에 도착했다. 

그는 그 달에 현 순 등과 함께 

하와이 평신도 선교사가 된다. 존 

W. 와드만 목사가 치하한 대로 문

경호는 1905년 1월, 지난 10개월 

동안 394명을 전도했고, 지난 2개

월 동안 3개 처의 교회를 조직했

다. 이 중 한 지역의 사탕수수밭 

관리인은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750불을 헌금하였고 그의 직원들

은 한국인 사역자의 교통비 등을 

보조하기로 약속했다. 문경호의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 아닐 수 없

다. 

문경호의 카와이 선교여행은 훌

륭했다. 12개 처의 394명이 복음

을 받아들였다. 존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문경호가 회

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여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

이 턱까지 흘러내리는 가운데 63

명이 회개하였다. 다른 지역에서 

한 젊은 부인이 일어나 울면서 자

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

다. 그 날 77명의 남자가 일어나 ‘

죄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며 울먹였다. 와드

맨 목사가 에바 사탕수수밭에서 

성찬식을 집례하였는데 약 200명

의 남녀가 참예했다.

하와이에 한인 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조선 정부가 하와이 주재 

일본 영사를 하와이 한국 명예 영

사로 임명할 것이 예상되자 신민

회가 이를 반대할 때 문경호가 앞

장을 서는 등 복음사역 외에도 조

국 사랑에 앞장섰다.

상항 사역

	

	 문경호는 조선으로 귀국

하였다가 1905년 8월 14일에 상

항에 도착한다. 친목회 회원 중 기

독교인들이 방화중을 중심으로 

기도회로 모이다가 1905년 10월 

8일에 한인전도회를 조직한다. 문

경호는 본 전도회의 전

도사가 되어 예배를 인

도하였다. 1905년 현재 

상항 3번 스트리트 560

번지에 한인들의 합숙소

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고, ‘엘리스 스트리트

의 한 개인 집 등 개인 

숙소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 

1905년 7월 미국 북감

리교회는 H. B. 존슨 

목사를 앞세워 한인

을 위한 미슌 홈을 

설치하고 한인 선교

를 시작했다. 미슌 

홈은 상항 페이지 스

트리트 521번지에 

위치했는데 13개의 

침대를 포함하여 간

단한 가구가 있었고, 

예배를 위한 두 개의 

거실도 있었다. 한인

전도사는 안 모와 박 모 그리고 문

경호였다. 

존슨 목사가 1905

년 9월 미국 북감리교 

태평양 지역 선교연

회에서 보고한 18명

의 세례교인, 22명의 

학습교인 그리고 15

명의 원입교인 등 총 

55명은 문경호가 섬

긴 한인 교인으로 보

면 된다. 이 중 17명은 

상항에, 23명은 바카

빌에, 15명은 세크라

멘트에 있었던 것을 보면 문경호

의 목회 공간은 상항을 벗어나 새

크라멘토와 바카빌까지 확대됐음

을 알 수 있다. 미슌이 문을 연 후 

첫 번째 맞는 1905년 성탄절에 한

인들이 모여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수 성탄을 축하하고 노래, 단소 

연주, 놀이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906년 4월 18일 상항에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때 한

인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

너져 교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당시 예배당 임대비가 30원

이었는데 존슨 목사가 15원을 보

조하였지만 그 절반인 15원은 한

인들의 헌금에서 충당했다. 문경

호가 교회 유지를 위하여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헌

금하여 예배당을 계속 임대할 수 

있었다. 미슌을 설치한 후 1906년

까지 21명이 세례를 받았고 남가

주를 제외하고서도 약 50여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의 은혜이자 문경호의 섬김에서

다. 

	

사회 활동

13개의 침대와 식당과 간단한 

가구를 구비한 상항 미슌은 1905

년 7월부터 한인 이주 동포의 임

시 거처였고, 고학생의 쉼터였으

며, 한인 노동자의 직업 소개소였

고, 한인들의 결혼식장이었다. 한

인 이주자가 1905년에는 400명, 

1906년에는 450명이었고 대부분

이 상항에 정착했음을 감안할 때 

상항 미슌의 역할은 긍정적이었

다.

상항 친목회가 1905년 4월 5일

에 공립협회로 변신하면서 동족 

상애, 환란 상부, 항일운동을 위

한 공립회관 건립식이 그 해 11

월 14일 오후에 있었다. 상항 퍼

시픽 스트리트의 삼층 건물 회관

에서 있었던 건립식에서 문경호

가 축가를 불렀다.

1905년 12월 문경호는 상항 미

슌 내에 야학교를 개교했다. 남자 

교사 3인과 여자 교사 2인이 성

심성의껏 가르쳐 공립신보는 칭

찬을 아끼지 않았다. 야학교의 

중심 강의는 영어였고, 심슨 감리

교회의 엡워스회가 야학을 도왔

다. 공립협회 상항지방회 학생회

가 1906년 2월 초 특별찬성원 3인

을 선임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을 

때 총회는 동석기, 임치정과 함께 

문 경 호

를 선임

했다.

존 슨 

선 교 사

의 1906

년 9월 

연회 보

고에 

따르

면 

문경

호는 몇 달간 머물렀으나 불행하

게도 절망가운데 떠나갔다. 1906

년 7월에 방화중이 상항 미슌의 2

대 교역자로 선임됨으로써 문경

호를 통한 하나님의 한인 사역은 

그 맥을 이었다. 2년 후인 1908년 

5월 23일에 한국 부인회가 상항 

미스 레익 부인의 홀에서 도덕 이

행과 국민 자격 확충 등을 목적으

로 조직될 때 발기인에 문경호 부

인 그레이스 문의 이름을 듣게 된

다. 그러나 더 이상 문경호의 이름

을 듣지 못하면서 그의 소천 소식

도 알 수가 없다.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4. 문경호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전도사역 외 애국에도 한 몫...1905년 12월 상항 미슌 내 야학교 개교 

결혼 후 하와이 도착, 상항, 새크라멘토, 바카빌까지 목회 공간 확대

문경호와 부인 그레이스문

문경호(1904)

왼쪽 서 있는 사람이 문경호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카와이 교회 (1930년대)

상항감리교회 (1907-1915)

갈보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

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곳이기 때문이다. 다

음은 고난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

이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험한 십자

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빛난 면류

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

네

이 찬송에는 골고다 언덕은 나

오지 않는다. 대신 갈보리가 나온

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

가신 곳이 갈보리인가, 아니면 골

고다인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

가? 둘 다 같은 곳인가? 그렇다면 

왜 이름이 다른 것일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

신 곳으로 골고다만 언급하고 있

지(마27:33, 막15:22), 갈보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갈보리로 알고 있는 것일

까? 갈보리라는 지명이 어떻게 우

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된 것일

까? 갈보리 찬송은 어떻게 된 것

일까? 이 땅에 수많은 ‘갈보리교

회’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골고다와 갈보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골고다는 “해골

이라 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다. 해골이 즐비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니다. 율법

은 해골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그곳

이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갈보리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 성

경에는 나온다.

“And when they were come 

to the place, which is called 

Calvary,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malefactors”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

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

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눅23:33).

갈보리와 해골,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헬라어 원문에는 “해골이

라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갈

보리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나

오지 않는다. 헬라어 성서를 라틴

어로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성서

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는 갈보

리라는 단어가 나온다(마27:33, 

막15:22, 눅23:33). 해골을 라틴

어로 갈보리라고 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KJV)을 번역하면서 

라틴어 성경도 참조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복음 23장 33절

에 나오는 라틴어 갈보리를 영어

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영어로도 

갈보리라고 옮겼다(마27:33과 막

15:22에 나오는 갈보리는 해골로 

옮겼다). 왜 KJV에서는 라틴어 ‘갈

보리’를 영어 The Skull로 번역하

지 않고 그대로 라틴어(Calvary)

로 옮겼는지 모르겠다. 

<9면으로 계속>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곳이 없다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그게 그런 뜻이었어?-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8)



   
4) 성령의 설교가 되도록 준비함

퍼킨스는 암기에 의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

는다. 왜 그런가? 암기에 의한 웅변 설교는 비 영

적으로 육체의 가장 부패한 감정을 부추기기 때

문이라고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설교 원고를 암기

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그

것은 큰 노력을 요구하며, 둘째, 설교 중 실수를 

하게 될 경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셋째, 성령

에 의해 인도를 받는 발성, 행동 그리고 감성의 

거룩한 흐름이 방해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설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내용에서 인간의 지

혜는 숨고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증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 기술이 아님을 역설한다. 그래서 설교자

는 첫째, 결코 무식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

는데, 교양과목이나 철학을 공부해야 하며 설교

를 위해 많은 독서가 요구되지만, 회중 앞에서는 

결코 허세를 부려서도 안 되며 철저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설교자는 학문을 절대적으로 감추어져야 

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강단에서 드러나야 

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다. 설교자의 사역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설교

자 안에서 그리고 그 곁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한다. 물론 성령의 나타나

심은 설교자의 말과 제스처를 통해서도 나타난

다. 설교언어는 성령이 가르치심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워야 한다. 

셋째로 설교자의 말은 회중이 이해하기 쉽고, 

성령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로 단순하고 분명해

야 한다. 넷째로 설교자가 원어를 사용하지 않아

야 하는 것은 그것이 회중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설교자는 세속적인 언사나 격에 맞지 

않는 말들을 금해야 한다. 설교자의 마음의 거룩

함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언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교도 설교자의 경건함

하나님은 설교자의 경건한 생활에서 나오는 경

건한 말을 기뻐하시는데, 목사가 특별히 지녀야 

할 것은, 첫째, 선한 양심, 둘째, 내적 감각, 곧 불

타는 거룩한 감성, 셋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 넷

째, 인간에 대한 사랑, 다섯째, 덕망, 여섯째, 온화

함이다. 더하여 퍼킨스는 목소리와 몸을 쓰는 설

교자의 제스처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그저 가만히 서서 전달하는 그런 설교

자의 모습은 퍼킨스에게는 상상할 수 없다. 모든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자의 목소리는 높아

야 할 것을 말한다. 

물론 우리는 당시의 청교도들이 기계를 사용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만, 

목소리는 내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교리를 

위해서는 보다 부드럽게, 권면을 위해서는 뜨겁

고 힘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설교자

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은혜로운 몸의 제스처

를 써야 하며, 손, 팔, 눈을 사용하여 감사, 슬픔, 

확신 등 회중의 경건한 감정을 끌어내도록 애써

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존경 받는 설교

자를 모범으로 가져와 배우기를 적극적으로 권

면한다. 목사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

광의 도구로서 “처음부터 우리의 안목을 영예에 

둘 것이 아니라 소명을 잃어버릴 위험성에 두라”

고 요구한다. 

설교자의 설교 전후의 기도는 온전한 하나님

의 임재를 갈망하며 경외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

한다. 퍼킨스는 목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데, 성도들은 강단에서 외쳐지는 목사

의 거룩한 설교보다는 그들의 세속적인 행동을 

먼저 따르기 때문이며, 목회의 열매가 없는 우선

적인 이유는 목사가 성화되지 않은 채로 사역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퍼킨스는 신성하고 독보적인 기술로서의 설교

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성경본문을 또렷

하게 읽는다. 둘째, 낭독된 그 성경 본문 자체로

부터 느낀 바와 이해한 바를 제시한다. 셋째, 본

문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몇 가지 교리와 유익

을 모은다. 넷째, 그 본문으로부터 옳게 얻은 몇 

가지 교리를 삶과 윤리에 단순하고 평범한 언어

로 적용한다. 곧 이 모든 것을 더 요약하면, 유일

하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설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이 그렇게 인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청교도의 회중에 대한 이해

설교자는 말씀이 잘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청중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곧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지 분석하여 그에 따

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며 적용함이 달라져

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퍼킨스가 대학교수로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목회현장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있는 점은 그

가 생각하는 신학이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퍼킨스는 일곱 가지로 청중을 다음과 같이 나

눈다. 첫째, 불신자로서 성경도 모를 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설교

자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끝내 거부할 때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둘째, 가르칠 수 있지만 신

앙에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교리문답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셋째, 

유식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죄의 완악을 깨뜨려 회개로 이끌어 하나님을 향

한 경건한 슬픔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겸손한 

사람들인데, 겸손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해서 신

중하게 복음과 함께 율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믿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야 하는데, 첫째 칭의, 성화 그리고 견인의 복음, 

둘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새로운 순종을 

가져오는 저주가 없는 율법, 셋째 의인으로서 죄

인임을 인식시키며, 늘 율법의 묵상, 죄의 느낌

으로 시작하되 복음 안에서의 끝을 맺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믿음에 있어서 시험에 든 자들에게는 

형제애로 그들의 실족과 상처를 분석해서 신뢰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

다. 일곱째, 불신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하는 일반

적 경우에는 율법을 통한 죄의 회개를 촉구하여 

복음의 음성을 아울러 듣게 해야 할 것임을 강

조한다.

5. 청교도들의 독특한 입장- 설교자를 보호하는 천사

퍼킨스의 설교이해에는 독특함이 제시되는데, 

구약을 근거로 하여 제사장적인 목사 이해와 천

사론이다. 이는 퍼킨스가 소속된 영국 국교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하겠다. 물론 가톨릭적사

제론과는 차별을 보이면서도 퍼킨스는 중보자로

서의 목사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목사를 돕는 천사에 대한 입장은 개혁신학

에서 볼 때 약간 낯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 사역의 도구로서 제시되는 천사는 설교자에

게 위로가 되는 주장이다. 

퍼킨스는 가톨릭교회의 고해성사를 “간교한 

술책이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옥죄는 

고문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면

서, 성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죄 때문에 빈번히 

목사를 찾아와서 “경건한 도움과 거룩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고백”은 인정한다. 목사가 자기 양

떼의 영적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성도를 위한 중

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는 백성 가

운데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목사가 부패한 백성

들의 삶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각별

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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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킨스의 설교이해: 하나님의 증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회중 앞에서 고백

설교자 경건과 회중 눈높이 맞춘 설교 강조...제사장적 목사 이해와 천사론 특색

청교도 신앙 (9)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청교도들의 성경에 대한 안목(하)

성품칼럼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걸어 다니면서도 온 세상의 정보를 스마트폰 하나로 손안에서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클릭 하나로 지식의 바다에 접속

할 수 있는 오늘 날, 가장 큰 한계는 지식의 저편에 공존하는 지

혜의 부족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와 젤리나이트

를 발명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품을 전

쟁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

니다. 라듐을 찾아낸 퀴리부인은 폴란드가 낳은 가장 유명한 과

학자이며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였지만 과도한 방사능 노출

로 인한 악성 빈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과학과 기

술과 발전, 경험 등이 축적되어 형성된 지식은 그것을 누가 사용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고 지식 그 자체도 불완전하여 

한계에 부딪칩니다.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의 성품이 긴요한 것이지요. 지혜

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지식과 지

혜의 차이는 뭘까요?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움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아무리 많

은 정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

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의 양은 적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따라서 성공하는 교육은 많은 지식을 습

득하는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 지혜

로운 사람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머슬로우(Abraham Maslow)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가장 상위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진정한 자아실현은 자

신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

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실현’을 목표로 달

리고 있지만 그 노력이 자칫 지식만 쌓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허무하고 우울한 노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공하

는 삶을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성품을 소유한 행복한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첫째,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헤는 현명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청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좋

은 책을 통해서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귀 기울인다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경성하는 태도만 

있어도 지혜가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관찰하여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

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지혜를 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

켜 주는 힘이 바로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유태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

니다. “네가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

니?” 그 결과 세상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

다. 이제 우리 교육의 목표도 즐겁게 배운 그 지식을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나누는 지혜로운 사람을 키우는데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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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 상습적으로 돈을 

훔치는 탕아가 있었다. 19세가 되었어도 계속 도적질하고 거짓말

을 하고 술을 좋아하며 계속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나중에 훔치는 

손버릇 때문에 감옥소까지 가게 되었다. 이러한 구제불능의 탕자

가 변화되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바로 조지 뮬러(George 

Muller, 1805-1898)이다. 뮬러는 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

상이나 받은 기도의 산 증인이다.

뮬러는 회심이후 할레대학을 졸업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6개국

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중에 선교에 눈을 뜨게 

되어 세계 42개국을 다니며 약 3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93

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특별히 그는 영국에서 선교사

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보살폈다. 시편 68:5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영국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기도로 양

육하였다. 몇 명의 고아로 시작한 것이 2천 명 이상 이르게 되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어 세계의 사람들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있다. 

뮬러가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가 된 연유가 있다. 어느 모

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명 받은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그도 일평생 기

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가 탕자 뮬러를 성자 뮬러로 변화시킨 

것이다. 기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기도는 자신을 고치고, 환

경도 바꾸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bible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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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가 사람을 변화 시킨다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강신권 목사)가 주관한 마라

나타수련회가 소망수양관에서 13

일부터 15일까지 임은빈 목사(한

국 동부제일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부웅 목사(신학분과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조미나 

목사가 특별 찬양했고, 안기정 목

사(총신동문회 총무)가 성경봉독

을, 그리고 강신권 목사가 ‘바욤하

제’(출19;1-6)라는 제목으로 설교

를, 정해진 목사(증경회장)가 축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은빈 목사가 6

차례의 특강을 인도했으며 2차례

의 새벽기도 그리고 폐회예배로 진

행됐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한인

동문회(회장 최장식 목사) 주최 여

름신학강좌 첫 번째 강의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APU 

LA센터 강의실에서 박찬석 박사(

오하이오 소재 우스터대학교 종교

학과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박성민 APU 부총장의 강사소개

로 시작된 세미나는 21세기 요한복

음 연구로 열렸는데 △요한복음 개

관-요한복음의 특수성 △요한공동

체 다시보기 △요한윤리 △성전

(Temple)을 중심으로 본 요한복음

의 시간이해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강의가 이루어졌다. 

박찬석 박사는 “요한복음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복음서”라

고 설명하며, “초기기독교에서 요한

복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

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공관복음

과 비교해서 발견되는 요한복음의 

특수성은 2천년 교회역사 내내 논

의돼왔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요한공동체 가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요한복음에

서 보이는 편집의 흔적을 사용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

점은 역사적 증거의 부재와 요한복

음 자체적으로도 특정 공동체를 위

해 혹은 특정 공동체와 연관돼 기록

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 말

했다. 

그는 요한윤리 부분에서는 “요한

복음은 윤리적 주제에 관심이 없으

며 요한윤리는 배타적이고 분파적

이고 분리적”이라며, “요한복음이 

말하는 윤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

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개개의 행동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

히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믿는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의 

본과 가르침과 새 계명에 따라서 가

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행동을 요

한복음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PU한인동문회 주최 여름

신학강좌 두 번째 강의는 7월 18일(

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잠언을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본교 구약학

교수인 존 하틀리 박사가 맡는다. 

수강료는 30달러. 자세한 문의는 최

장식 목사(818-331-5478), 김사라 

전도사(310-988-0099)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7면에서 계속>

내가 아는 성경 중에(물론 라틴

어 성경을 제외하고) KJV에서만 갈

보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런

데 어떻게 갈보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잘 알

려지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갈보리는 보통 명사. 지명이 아니

다. 그런데 마치 지명처럼 사용되고 

있다. 영어 성경 KJV 때문일 것이

다. 그러나 성경 지명 가운데 골고

다는 있어도 갈보리는 없다. 이스라

엘에는 골고다는 있어도 갈보리라

는 곳은 없다.

여담 하나, 교회 이름 가운데 갈

보리교회는 많다. 그러나 골고다교

회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미국교회에는 있    다). 골

고다는 어쩐지 음산한 분위기가 풍

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일까? 성경

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갈보리교

회는 골고다교회로 바꿔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그렇게 할 교회는 하나

도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갈보리

도 뜻을 알면 섬뜩할 것이다. “해골

이 뒹구는 곳” 아닌가?

jinhlee1004@yahoo.com

남가주교협 주관 ‘마라나타 수련회’

APU 한인동문회 주최 여름신학강좌 첫 강의 

강사 임은빈 목사, 특강 6회 인도

“21세기 요한복음 연구”...강사에 박찬석 박사

남가주교협주최 마라타나수련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APU한인동문회 주최 여름신학강좌에서 박찬석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2016 제8차 한

인세계선교대회 

종료 감사예배가 

21일 오전 10시

40분 은혜한인교

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홀에

서 열렸다. 이호

우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 사

회로 열린 감사

예배는 윤우경 

회장(OC평신도

연합회)이 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

(대표회장)가 고린도전서 10장 31

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준비위원장, 총무

단 모임을 계속 가져왔고 은혜가운

데 잘 마쳤다. 끝마무리가 중요하

다. 마음을 같이했던 동역자들이 너

무 감사하고 귀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KWMC대회에 대한 

남가주교계 인식 등으로 어려움 가

운데 있었고 선교사들을 어떻게 섬

길 수 있을까하는 고민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부족함이 많았다. 그래서 

작정한 것이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 철야기도 등을 실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번 대회는 100일도 채 되

지 않은 어린아이부터 90대 어르신

까지 참석했다. 그리고 50여명의 젊

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것

은 축복이고 열매이다. 우리는 부족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기도를 응

답해주셨다. 선교의 불이 미주 디아

스포라교회들은 물론 한국교회까

지 영향을 미쳐서 세계선교 마무리

가 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대회의 감사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송영일 목사(남가주

목사회 부회장)가 통성기도를 인도

했으며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김기동 목사(공동준비위원

장 단장) 사회로 열린 선교대회를 

위한 감사와 소감의 시간을 가졌다.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는 “금

식하고 기도하며 희생적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열악한 조건가운데

서도 좋은 대회 되도록 수고하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말

했다. 

박 교수는 “아쉬운 건 LA카운티

와 오렌지카운티의 많은 교회와 성

도들이 더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마

음이다. 하나님이 KWMC를 귀하게 

쓰신 것 감사하다. KWMC가 계속 

대회를 열어 선교단체,  교회들이 

선교흐름을 읽고 선교운동이 발전

적으로 전개되고, 훈련을 위한 선교

연장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박수영 선교사(태국선교사, 스텝)

는 “선교대회에 처음 참석해 많은

걸 보고 배웠다. 아쉬운 것은 MK들

이 수고 많이 했는데 기억해주지 못

한 것이다. 보이지 않은 곳곳에 자

원봉사자들이 있었다. 대부분 은혜

한인교회였다. 그런 분들 때문에 대

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하

며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헌신된

다는 것이다. 선교는 기도다. 기도

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

다. 선교는 시스템이 될 수 없다. 우

리기도에 세계선교 마무리가 달려

있다. 2020년 향해 뛰어가는데 같

이 기도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구 선교사(본부코디네이터)

는 “남가주 목사 성도들 가운데 ‘선

교’라는 주제가 협동적으로 만들고 

하나로 만드는 선교의 영이 있음을 

발견했다. 선교를 통해 남가주 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교회

도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열

기가 남가주교회들의 부흥도약으

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총결산은 11월에 있

을 KWMC 총회에서 발표된다.

<박준호 기자>

릴레이 금식 철야 기도...하나님이 하셨다!

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종료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종료 감사예배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지난 20일 제 4차 할렐루야대회 준

비기도회를 가졌다. 교협은 이날 포

스터를 배부하고 담임목사들이 교

회에서 계속 광고해주기를 당부했

다.

오전 10시30분 뉴욕예일장로교

회(담임 김종훈 목사)에서 열린 준

비기도회는 이지용 목사 인도로 기

도 김홍석 목사, 설교 신석환 목사, 

특별통성기도, 광고 한준희 목사, 

축도 김종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대회장 이종명 목사는 대회 끝까

지 계속 기도해주기를 부탁하며 먼 

거리임에도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

사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지역 

준비위원들이 매주 월요일 교협에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연

락이 안되는 교회가 3분지 1이나 

된다”며, “그래도 200여 교회가 열

심히 하면 된다는 절대긍정으로, 감

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사막의 수증

기가 되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임원진과 실행위원

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동

원에 집중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환 목사는 “살아있는 돌”(벧

전2:4-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

의 날”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지혜

자는 상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다”며 “우리는 죽고 멸망할 존재지

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시

고 인정해주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

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

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사랑을 

회복하는 할렐루야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또 “본문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택함의 역사가 일

어난다. 예수로 문제해결 받고 응답

받는 기적이 이번 할렐루야대회에

서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김영환 목사 △뉴욕동포사

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이창

종 목사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

음화대회 강사 원팔연 목사를 위하

여, 김기호 목사 △어린이 강사 우 

알렌 전도사와 청소년 간사를 위하

여, 마바울 목사 △온 교회와 성도

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고방지, 대

회후원을 위하여, 김주열 장로 △한

인동포사회의 화합과 전도를 위하

여, 김희복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마지막 5차 준비기도회는 7월 5

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성결교

회(장석진 원로목사)에서 열린다.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는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7월 15일(금)부터 

17일(주)까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리며 같은 시

간 체육관에서 어린이복음화대회(

강사 알렌 우)가 열린다. 청소년 복

음화대회는 9월 9일(금)과 10일(토)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

서 열린다.

또 18일(월) 오전 9시부터 금강산 

식당에서 원팔연 목사를 강사로 목

회자 세미나도 진행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할렐루야대회 장학생 모집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장

학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현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12학년 제외)으로 신앙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은 

평균 3.25이상인 학생. 구비서류는 장학금신청서(교협양식, www.ny-

ckcg.org), 신앙고백서, 성적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사진(1.5X1.5).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대한다. 마감일은 7월 1일(금). 장학금액

은 일인당 500달러.

▲문의: (718)279-1414

뉴욕수정성결교회 “제7회 미션 콘서트”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가 오는 26일(주) 오후 6시 “제

7회 미션 콘서트”를 갖는다. KM(한어권), EM(영어권), CM(중어권), 청

년, Youth 모두가 함께 하는 미션 콘서트로, 동 교회는 매년 선교 바자

회와 미션 콘서트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선교하고 있다. 올해도 70여 

명이 단기선교를 가게 된다.

▲문의: (646)942-2078

유스그룹 전도사 청빙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유스 그룹을 

지도할 전도사를 청빙한다. 현재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재학중

으로 복음전도와 2세 등 청소년교육에 관심 있는 자. 이력서를 이메일

(kwanhochung@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917)750-8174

프라미스교회 장경동 목사 초청부흥회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뉴욕과 뉴저지 성전에서 장경동 

목사 초청 부흥회를 갖는다. 일시는 △뉴욕: 7월 1일(금) 오후 8시, 2일

(토) 새벽 5시20분, 저녁 8시, 3일(주) 오전 8시15분, 10시 40분 △뉴저

지: 7월 3일(주) 오후 4시, 4일(월) 새벽 5시20분, 저녁 8시, 5일(화) 새

벽 5시20분, 저녁 8시이며 저녁집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집회가 따로 마

련된다. 집회 주제는 “쉼, 회복, 비상”.

▲문의: (718)321-7800, (201)46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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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예수로 문제해결 받고 응답받는 대회로!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의 초청으로, 진도 칠전교회(

담임 전정림 목사) 비전트립팀 20

명이 9박10일간의 일정으로 뉴욕

을 방문, 맨해튼과 워싱턴DC, 보스

턴,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방문하

고 지난 14일 귀국했다.

비전트립팀을 인솔하고 뉴욕을 

방문한 전정림 목사는 "한국의 남

단 작은 섬에서 온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

년까지)이 거대한 도시와 유서 깊

은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견문을 넓

히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

어준 것에 대해 효신장로교회에 깊

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진

행된 비전 트립을 통해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큰 포부와 

꿈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

다.

이들을 인솔하고 온 진도 칠전교

회 담임 전정림 목사는 한국에서 

금주금연 국제학교를 설립해 금

연/금주 캠페인, 클리닉과 상담 등

의 사역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

다.    <기사제공: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진도 칠전교회 비전트립팀 초청

뉴욕교협 제4차 할렐루야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제4차 할렐루야준비기도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양춘길 

목사)가 6회기 마지막 행사의 일환

으로 '은퇴 원로 목사초청 오찬모

임'을 지난 13일 오전 11시 땅끝교

회(담임 유재도 목사)에서 개최했

다. 1부 예배, 2부 오찬, 3부는 여흥

으로 진행됐다.

부부 동반으로 약 30여 명의 뉴

저지 거주 은퇴/원로 목사들이 참

석한 가운데, 예배는 유재도 목사(

목사회 부회장) 인도로 대표기도 

이은혜 목사(회계), 말씀 양춘길 목

사(필그림교회 담임), 박근재 목사(

총무)의 광고, 그리고 길웅남 목사(

뉴저지연합장로교회 은퇴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인터내셔날 부페에서 오찬

을 나눈 후, 박근재 목사의 진행으

로 재미있는 여흥과 선물 증정으로 

마무리했다. 

<기사제공: 뉴저지한인목사회>

뉴저지목사회, 은퇴/원로목사 초청오찬 가져
뉴저지목사회가 주최한 은퇴/원로목사 초청오찬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효신장로교회 초청으로 뉴욕에 온 진도 칠전교회 비전트립 팀이 나이아가라폭포 앞에서 기념촬영 했다.

NJUCA 고교 제11회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New 

Jersey United  Christ ian 

Academy, 이사장 신정하 박사, 교

장 Tim Castello) 제 11회 졸업식

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저녁 6시 중부 뉴저지 크림리

지에 위치한 본교 강당에서 열렸

다. 이번 졸업식에는 총 11명이 졸

업했다.

팀 카스텔로 교장의 사회로  사

라 우 카일리 코인토트 베로니카  

파스쿠알의 미국가 중창, 신 정하 

재단이사장의 개회선언, 키 스피커

인 컬럼버스침례교회 존 그로브 목

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그로브 목

사는 야곱의 일생을 예로 들어 야

곱이 어디에 있던지 항상 함께 하

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

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

하며,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졸업

생을 격려하며 축복했다.

이어서 우수 졸업생에 대한 시상

과 졸업생의 고별사가 있었고, 학

교의 전통인 졸업생 한명 한명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비디오 프레

젠테이션이 이어졌다

졸업식은 졸업장 수여와 졸업생

에 대한 축복 기도로 종료됐다. 

올해 개교 12주년을 맞은 크리스

천 사립 중고등학교 NJUCA는 기

독교 영성을 중심의 기독교 리더 

양성을 목표로 미주에서 최초로 한

인에 의해 설립된 정규사립중고등

학교로, 소수 정예 교육에 진력해 

영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고루 

갖춘 미래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사제공: NJUCA>

NJUCA 고교 제11회 졸업식...11명 졸업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회

장 손성대 장로) 제 40차 조찬기도

회가 뉴욕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

수 목사)에서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열렸다.

예배는 우화선 장로 인도로, 여

소웅 장로의 기도 후 임용수 목사

가 시편 83:1절을 본문으로 “하나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특별 기도시간에는 남후

남 장로가 △다민족선교대회와 연

합회를 위하여, 유성종 장로가 △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장석

면 장로가 △좋은씨앗교회를 축복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

다.

이어 헌금 특송으로 이정복 장로

의 바이올린 연주와 이영숙 권사의 

찬양, 임형빈 장로의 찬양이 있었

으며, 헌금기도는 김호상 장로가 

맡았다.

또한 황규복 장로가 다민족선교

대회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가 이어

졌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뉴욕장로연

합회가 매월 정해진 시간에 마음을 

합해 함께하는 이 기도회에 많은 

장로님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인

사했다. 

이어서 김영호 장로의 식사기도 

후 좋은씨앗교회에서 정성껏 준비

한 조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시간

을 가졌으며, 6월 생일을 맞은 회원

들을 위해 케잌커팅 시간도 가졌

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40차 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 제 40차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회부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교회부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다우니제일교회(담임 안성복 목사 

7948 Quill Dr)에서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선우

권 목사(세종온누리교회), 안성복 목사, 최승목 목사(팜스프링스 한인감

리교회)이며 참가비는 40달러.

▲문의: (760)636-2675

이단대책 예방세미나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윤영 목사)가 주최하고 애틀랜타교

협 이단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성구목사)가 주관한 이단대책 예방세미나

가 29일(수) 오전 10시(목회자 대상)와 오후 8시(성도대상) 새한장로교

회(담임 송상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로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

단대책연구회장). 

▲문의: (770)375-0900, (404)966-9664

특별 성경세미나
미주 목회자 및 사역자를 위한 특별 성경세미나가 30일(목) 오전 10

시-오후 3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솔로몬대학교와 임

마누엘 선교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강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저

자이며 현 뉴욕만민제자교회 담임 라흥채 목사. 선착순 100명이 참석할 

수 있으며 회비는 없다. 

▲문의: (323)708-9191, (213)380-7755

세계의료선교회, 무료 의료 검진
세계의료선교회(회장 김인철 목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건강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는 7월 17일(주) 로스알라미토스지역 은혜와 

진리교회(4000 Green Ave)에서 열린다. 

▲문의: (714)35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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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서부교계 게시판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 박효성 목사) 남가주 서·남지

방연합 2016 웨슬리 회심기념 부흥

성회가 18일과 19일 양일간 어노인

팅교회(담임 배종완 목사)에서 박

효성 감독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남가주 서·남지방 연합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배종완 목사(남가주서

지방선교부 총무)의 사례로 시작된 

첫째 날 부흥성회는 이영명 목사(

글로벌교회)가 기도를, 이홍주 장로

(성바울교회)가 성경봉독했으며, 정

스트리오(LA중앙교회)가 특별연주

를 했다. 

정동광 감리사(남가주서지방)의 

강사소개에 이어 박효성 감독이 ‘성

령의 사람들(안디옥교회)’ (행

11:24-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

다. 

박효성 감독은 “요즘은 예수 믿

는 자라는 의미가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원래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와 똑같이 살아가는 자”라고 말했

다. 

박 감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어

떻게 하는 것이 믿음생활을 하는 것

인지 배우며 나아가는 자들이다. 직

분에도 신경 써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힘

써야 하는데 전도는 어디 가서 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

이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던지 그

곳이 전도의 현장이 되고 그 현장에

서 만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

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해서 그리스

도인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부터 바른 삶을 사는 자가 돼야 한

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 날 성회는 전용현 목사

(남가주서비장교육부 총무)의 사례

로 시작, 조계찬 목사(LA안디옥교

회)가 기도했으며, 정경식 장로(어

노인팅교회)가 성경봉독을, 손지영 

목사(주님마음교회)가 특송을 했으

며, 박효성 감독이 ‘성령의 사람들(

서머나교회’)(계2:8-11)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성령의 사람들”...강사 박효성 감독
2016 웨슬리회심기념 부흥성회, 기감남가주서·남지방연합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가 제5회 고교생 학부모 & 예비 대

학생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다. 일

시는 오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장소는 한인가정상

담소(3727 6th St, #320, LA) 컨퍼

런스룸이다. 

이번 워크샵은 고교생 학부모들

을 위한 ‘마음준비 워크샵’, 대학진

학 예정인 예배대학생들을 위한 ‘대

학생활 워크샵’으로 진행된다. 학부

모 워크샵 강사는 조다단 강 박사(

심리상담부서 매니저)와 로렌권 자

녀교육전문 상담가, 학생워크샵은 

폴윤 청소년 전문상담가와 현재 대

학생활 중인 재학생과 졸업자 3명

이다. 

조나단강 박사는 “이번 워크샵에

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타주 혹은 타 

지역으로 보낼 때 나타나는 가정의 

변화와 자녀를 멀리 보내기 위한 마

음의 준비 및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

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에 대해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폴윤 상담가는 “대학진학은 자녀

가 성인이 됐다는 상징성이 있는 만

큼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가 어떻

게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켜 나가

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이라 말했다. 

윤 상담가는 학생워크샵에 대해 

“12학년까지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

왔는데 독립이 익숙하지 못하다. 대

학생활은 성인으로 독립하는 시기

인 만큼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나누게 된다”고 말하며 “

특별히 대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여

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것

과 대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

야 하는지도 다루게 될 것”이라 덧

붙였다. 

학부모 워크샵은 현재 대학진학

을 앞두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녀를 둔 부모 3-40명그룹과 대학진

학을 앞둔 예비대학생 10명그룹으

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

주차비 3달러)이며 참석을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문의: (213)235-4848(담당자 

김동희), dkim@kfamla.org

, 카카오 ID: KFAMLA

<박준호 기자>

학부모&예비대학생 위한 워크샵 연다
한인가정상담소, 학생 10명, 학부모 30여명 선착순

효사랑시니어대학 2016년 봄학

기 종강식이 6월 14일 오전 9시에 

열렸다. 예배는 학장 남승우 목사가 

인도하고, 효사랑선교회 이사장 김

영대 목사가 성경 마태복음 5장 8

절을 본문으로 ‘깨끗한 자가 하나

님을 만난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

했다. 

정상 수업으로 오전 강의를 마치

고, 임영호 목사가 격려사를 했고,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사진촬영으

로, 총 35명의 시니어들은 한학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효사랑시니어대학은 매주 화, 목

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

하며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성경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

려주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효사랑

시니어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성숙

한 시니어 의식을 모토로, 매일 수

업 시작과 마치는 시간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는 구호를 힘

차게 외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학생들

은 시니어대학을 통해 영, 혼, 육의 

건강과 삶이 회복되며, 남은 삶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

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동 학교는 학장을 비롯해 강사진

까지 모두 무료로 헌신하며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효사랑시니어대학 가을학기는 7

월 12(화) 오전 9시에 개강할 예정

이며, 문의 전화는 562-833-5520(

효사랑 선교회), 562-569-1189(학

장)이다. 

<기사제공: 효사랑선교회>

효사랑시니어대학 종강

기감미주자치연회 주관 2016 웨슬리 회심기념 연합부흥성회에서 박효성 감독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동문교회 설립28주년 기념 및 김

광삼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8일 오

전 11시 본교회 성도들과 축하객들

이 함께 모여 은혜롭게 진행됐다. 

이날 동문교회 6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광삼 목사는 취임사를 통

해 “성경에 나타난 5시에 부름 받

은 종처럼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최선의, 최고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겠다. 나를 이곳에 오도록 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한

다. 남은 생애 한 알의 밀알이 돼 

섬기겠다.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당회장 김성일 목사 인

도로 드린 감사예배는 박영수 장로

가 기도했으며 김성일 목사가 ‘하

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11:38-

44)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성일 목사는 “주님은 죽은 나

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돌을 옮기라

고 하시고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

셨다. 김 목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 되어 협력

하기 바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살아야 하고 교회 존재목

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

다고 결단하며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당회장은 김광삼 목사

에게 취임패를 증정하며 본 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음을 공포했다. 

이날 조명철 목사(전임 수습위원

장)는 목사에게, 백창호 목사(오렌

지힐교회 담임)는 교인들에게 각각 

권면했으며 명종남 목사(한길교회 

담임)가 축사하고 박대원 목사(은

혜로운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동문교회 설립28주년기념 및 김광삼 담임목사 취임예배

동문교회 제 6대 담임으로 취임한 김광삼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고교생 학부모 & 예비 대학생을 위한 워크샵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조나단 강 박사가 설명하고 있다.

효사랑선교회에서 여는 효사랑 시니어대학이 종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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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대

표회장 설동욱 목사) 주최, 포럼위

원회(위원장 남준희 목사) 주관으

로 “2016 한복총 포럼”이 “종교개

혁500주년, 루터와 칼빈에게 묻는

다”는 주제로 6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열

렸다. 

포럼은 남준희 박사가 사회, 설동

욱 목사가 메시지를 맡았고, 이말

테 박사(루터대학교대 교수)가 ‘마

르틴 루터와 한국교회 개혁’, 황대

우 박사(고신대학교 교수)가 ‘존 칼

빈과 한국교회 개혁’을 제목으로 

발제했다. 

패널 토의자로는 김용완 목사(서

울순복음교회 원로), 안준배 박사(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이사장), 박해

경 교수(백석대학교), 정균양 박사(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서초순복음교회), 최영광 목

사(시드니힐링컨퍼런스)가 참여했

다. 

대표회장 설동욱목사는 “한국교

회의 갱신과 개혁이 없이는 한국교

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 포럼을 통해 한

국교회가 개혁과 각성을 다지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

어나기를 소망하며, 한국교회가 다

시 힘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

대한다.”고 전했다. 

포럼위원장 남준희 목사는 “한국

교회는 제종교의 진흥와 이슬람의 

두드러진 진출 및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다원주의 사상과 동성애의 

위협이 오히려 새로운 한국교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고, 복음전

파의 필요성을 더욱 고취시켜 주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금번 포럼

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가져

오기 위해 타락했던 중세기 교회에

서 탈피해 개신교를 형성하게 된 

종교개혁 정신을 조명하고, 한국교

회의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새

로운 갱신과 부흥을 위한 방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마르틴 루터와 한국교회 개혁’을 

발제한 이말테 박사는 한국 개신교

회와 500년 전의 천주교회 사이의 

공통점들을 율법주의적 예배 이해,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얻기 위해 

재물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선행을 통하

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의 지옥과 죽음에 대한 두

려움 악용, 교회의 교권주의, 성직

매매, 많은 목사들의 지나친 돈에 

대한 관심과 잘못된 돈 사용,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개인적 소유로 착

각하는 것, 많은 목사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 많은 목사들의 낮은 신

학적 수준으로 꼽았다. 

이말테 박사는 “본질을 되찾기 

위하여 루터가 △그리스도를 교회

의 중심으로 △칭의론을 기독교사

상의 핵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

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을 신

학의 핵심으로 제안한 이 세 가지

를 바탕으로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루터가 요구한 최고급 목

회자 훈련과 루터가 신약성서를 모

국어로 번역했던 것처럼 신약성서

를 한국어로 재변역하기를 제안한

다”고 말했다.   

‘존 칼빈과 한국교회 개혁’을 발

제한 황대우 교수는 “기독교의 바

른 교리란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부터 시작되고 성경에 의해 완성되

는 성경의 가르침이며, 성경 없이

는 바른 교리의 회복과 바른 질서

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성경-교

회-직분자의 바른 질서가 회복됐

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칼빈이 실천했던 것

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

경 중심적인 것이 진정한 개혁”이

라며 “△권위의 개혁-하나님의 말

씀인 성경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

스도의 권위를 회복하자 △교리의 

개혁-성경의 복음에 근거한 건전

한 교리와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자 △예배의 개혁-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간이 아닌, 하

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자 △생활

의 개혁-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무

장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신행일치

의 삶을 살자”고 제안했다. 

<기사제공: 한복총>

종교개혁500주년, 루터와 칼빈에게 묻는다

개화파의 거두 서광범(1859-

1897)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

한 친필 원고가 발견됐다. 서광범

은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1884)을 이끌었던 

개화파로, 미국 체류 당시 세례를 

받은 사실도 이번에 확인돼 개화파

와 기독교의 연관성도 새롭게 드러

났다.  

박용규 한국기독교사연구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연동교

회 다사랑 카페에서 서광범의 성경

구절 번역본이 실린 사진 등을 공

개했다. 박 소장은 서광범 번역본

이 현존하는 성경 번역본 중 친필

이 남아있는 원고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선 개신

교 최초의 성경 번역으로 존 로스

역과 이수정의 성경을 꼽는다.  

서광범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

하누님이 이러게 이 세상을 사랑땪

시는 고로 당신의 사제을 걦려 보

걦서 창생을 지언허서 사후의 지옥 

괴뢰움을 면땪고 극낙 세게로 뒤이

기을 졈지땪주시러라(하나님이 이

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고로 당신

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 보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옳은 말로 인

도하여 지옥의 괴로움을 면하고 반

대로 극락세계로 인도함을 미리 알

려주시니라)”로 번역했다(표 참조).

박 소장은 지난해 여름 미국 뉴

저지 주 러커스대 고문서실에서 이 

자료를 발견했다. 서광범의 성경 

번역본을 받은 사람은 미국의 동양

학자인 윌리엄 그리피스(1843-

1928) 목사다. 서광범은 1883년 고

종이 파견한 사절단 ‘보빙사’의 일

행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피

스 목사와 친분을 가졌다. 

박 소장은 서광범의 번역 시점을 

1885년 7-8월쯤으로 추정했다. 그

는 “서광범은 1884년 12월 갑신정

변 실패 후 이듬해 박영효 서재필

과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이후 그곳

에서 만난 그리피스의 요청으로 번

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소 작은 사건도 기록으로 남기

는 습관이 있었던 그리피스 목사는 

이를 자신의 스크랩북에 붙여 보관

했고 후일 모교였던 러커스대에 기

증했다. 그리피스 목사는 ‘한국: 은

둔의 나라’ ‘한국의 안팎’을 썼으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턴 등 

선교사들은 한국에 오기 전 이 책

을 필독서로 읽었다. 

서광범이 번역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는 구절로 꼽힌다. 박 소장은 “비

록 한 구절이지만 그것을 번역한 

인물이 개화파의 거두이자 한국 입

국을 앞둔 언더우드에게 한글을 가

르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하

다”고 말했다.  

그동안 역사학계는 개화파가 기

독교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기독교로 회심했기 때

문이 아니라 기독교 가치가 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서광범의 경

우 미국 망명 때 세례를 받은 것으

로 확인됐다.  

서광범과 언더우드 선교사와의 

관계도 재조명 되고 있다. 언더우

드 선교사는 1885년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일본에 머무는 동안 박영

효 서광범 서재필을 만났다. 서광범

은 같은 나이인 언더우드에게 한국

어를 가르치는 등 친분을 쌓았고, 

언더우드는 서광범을 자신의 형인 

존 언더우드(미국 북장로교 해외선

교부 이사)에게 소개하는 편지까지 

써주며 미국 망명을 적극 지원했

다. 

서광범은 1885년 6월 도미, 존 언

더우드를 만나 정착했다. 서광범은 

미국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비밀리에 편지

를 보내 옥중에 있는 자신의 가족

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후엔 자신도 기독

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

다.  

서광범의 성경 번역은 독자적 번

역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존 로

스역과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

어 로스역의 ‘하나님’과 ‘외아달’을 

각각 ‘하누님’과 ‘사제’로 번역했으

며 ‘믿는 자마다’는 생략했다. 

1894년 귀국한 서광범은 법부대

신으로 등용됐으나 이듬해 주미특

명전권공사로 자원해 미국으로 돌

아갔다. 38세이던 1897년 8월 폐병

으로 숨졌다. 

개화파 서광범 성경번역 첫 공개
박용규 소장 사진 등...친필원고로는 가장 오래돼 

면직 77년만에 주기철 목사 복직 결의
예장합동 동평양노회 임시노회 ‘권징취소청원’ 가결

“주기철 목사님은 1939년 12월 

19일 이전에 가진 모든 직과 권리

가 회복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

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 수지구 

샘말로 동산교회 수지수양관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

동 동평양노회 제178회 1차 임시

노회에서 김광석 동평양노회장은 

눈물 어린 목소리로 ‘주기철 목사 

권징 취소 청원 건’ 가결을 선포했

다. 만장일치로 안건을 결의한 76

명의 노회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

며 ‘일사각오’의 길을 걸었던 신앙

의 선배를 추모했다. 

이날 예장합동 동평양노회는 

1939년 12월 19일 제37회 평양노

회 임시노회에서 면직된 고 주기철 

목사에 대해 77년 만에 복직을 결

의했다. 예장합동 교단 역사상 노

회에서 주 목사의 복직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평양노회 100년사 역사편찬위

원장 박보근 목사는 “성경과 교리

와 총회 헌법에 어긋나는 총회 결

의(신사참배 결의)를 따르지 않음

은 정치 1장 제1조 양심의 자유, 제

2조 교회의 자유인 바, 그 결의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지키라는 

총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징함은 불법”이라고 설

명했다. 이어 “제27회 총회에서 한 

‘신사참배 결의’는 성경과 교리와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주 

목사 권징을 행한 일은 원인 무효”

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회원들의 표정은 엄숙하

고 진지했다. 임시노회의 절차 하

나 하나에도 숨을 고르며 의미를 

부여했다. 목회자의 권징에 관련된 

안건은 재판회를 열어 처리하는 교

단 헌법에 따라 ‘주기철 목사 권징 

취소 청원 건’을 처리할 때는 노회 

진행을 재판회로 전환하는 동의와 

재청도 받았다. 

결의 후에는 참회의 기도가 이어

졌다. 참석자들은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징벌한 역사를 회고하며 신

앙 선조들이 지은 죄를 부둥켜안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김 노회장은 “죄 앞에서 사람은 

둘로 나뉜다”며 “우리는 다른 사람

의 핑계를 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

나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오직 ‘회개’

에 있다”면서 “과거의 죄를 자복하

고 번성주의 쾌락주의 등 한국교회

의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회

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제100

회 총회를 통해 ‘주기철 목사 복직’

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총회역사

위원회(위원장 김정훈 목사)가 ‘주

기철 목사 복직복적 감사예배’를 

계획했지만 목회자의 권징은 총회

가 아니라 노회가 결의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동평양노회를 시작으로 21일에

는 평양노회(노회장 조은칠 목사), 

28일에는 서평양노회(노회장 김학

목 목사)가 임시노회를 열어 ‘주 목

사의 복직’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

졌다.  

총회역사위원회는 “각 노회들의 

결의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7월 

중에 산정현교회(김관선 목사)에

서 ‘주기철 목사 복직복적감사예

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 한복총 포럼 개최, 이말테 황대우 박사 발제

젊은층 줄고 60세 이상 고령층 늘어
통계청, 개신교인 연령 분포 변화 분석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센서

스)를 하며 10년마다 실시하는 종

교 부문 조사 결과와 2014년 갤럽

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기독교(

개신교)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분

석했다. 

그 결과 젊은 층은 크게 준 반면 

고령층은 크게 늘었다. 1985년에

는 전체 성인 개신교인의 3명 중 2

명(64.2%)이 20-30대 젊은층이었

다. 하지만 2014년에는 3명중 1명

(33.5%)으로 줄었다. 반면 60대 이

상 고령층은 1985년 9.2%에서 

2014년 24.5%로 2배 이상 높아졌

다. 

지난해 말에 실시한 센서스 결과

가 올 9월에 발표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스

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한반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기도회’의 열기가 

개교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

근에는 전문 강연과 설교, 찬양, 문

화공연 등의 형태로 진행돼 청년들

의 참여도 늘고 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

서 서울모임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 기도회는 2004년 예배사역단

체 부흥한국과 사랑의교회 대학부

가 연합해 드린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에서 시작됐다. 2011년 

31개 통일선교단체가 참여하는 기

도회로 발전한 뒤 국내외로 확산됐

다. 현재 기도회에는 6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12개 지역모

임, 해외 13개 지역모임이 있다. 

세이레평화기도회는 매년 6월 

세이레(21일) 동안 지역교회 성도

들과 함께 하는 기도회다. ㈔평화

한국은 2007∼2010년 기도제목 등

이 실려 있는 책자를 발간하다 교

회의 요청으로 2011년 기도회를 

시작했다. 2014년부턴 지역 교회에

서 기도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

꿨다. 서민규 평화한국 사무국장은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니 

통일을 간구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

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주 ‘북한기도제목’을 제공하는 

에스더기도운동은 지난달 26일부

터 ‘거룩한 대한민국, 북한구원 통

일한국을 위한 40일 철야기도회’를 

열고 있다. 이 기도회는 다음 달 4

일 끝난다.

이 외에 부흥한국, 모퉁이돌선교

회와 ANI선교회 등에서도 정기 기

도회를 갖고 있다. 이들 기도회는 

개교회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소망교회와 명성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회신학대 등에서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꾸준

히 열고 있다. 

고형원 부흥한국 대표는 “대형집

회 참석자는 줄고 있지만 개교회 

등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전

했다.

“6월은 나라 위해 기도하는 달”
통일기도회 확산...대형집회 외 개교회 기도회도 늘어

한복총 이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루터와 칼빈에게 묻는다”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목회자는 믿음, 겸손, 인내, 모범

적인 삶,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않

는 태도, 성도들에 대한 자애와 엄

격함, 열매를 위한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갖춰야 한다.’(목회자 윤리

강령) 

목회자 윤리 회복과 한국교회 개

혁을 위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이 담

긴 지침서가 발간됐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 기독교윤리연구소(소장 이장

형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생활·성 

윤리·사회활동, 목회 윤리와 교회

정치, 윤리강령 등의 내용을 담은 ‘

목회자 윤리강령 28(홍성사)’을 최

근 펴냈다.

책은 연구소가 2011년부터 ‘목회

자와 돈’ 등을 주제로 개최한 ‘목회

자 윤리 심포지엄’ 강연 내용을 엮

은 것으로 이상원(총신대) 임성빈(

장신대) 신원하(고려신학대학원) 

이장형(백석대) 교수, 송준인(청량

교회) 신기형(이한교회) 목사가 저

자로 참여했다.  

책은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회

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 ‘목회자와 

성 윤리’ ‘목회자의 경제생활’ 등을 

주제로 6장에 걸쳐 목회자가 갖춰

야할 자질과 소양에 대해 소개한

다. 7장에는 각 장의 내용을 목회현

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으

로 정리해 제시했다. 28개로 구성

된 윤리강령에는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질, 교회재정 집행방향, 목회

자의 성적 탈선 예방 및 대응책, 정

치활동 범위 등이 상세히 수록됐

다. 부록에는 교회 분열, 교단 임원 

선거 등 교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법적 소송 문제와 교회재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 담겼다.

이장형 소장은 16일 기자간담회

에서 “최근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

태가 계속돼 목회자의 윤리적 책

무, 특히 예비 목회자의 윤리교육

이 체계화될 필요를 느껴 책을 발

간했다”며 “책이 각 교단 목회자의 

윤리적 책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도 “최근 신학교육을 

받은 이들이 성적 일탈과 살인 등

의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데는 

이론과 실천이 유리된 신학교육도 

책임이 있다”면서 “신학교가 윤리

적으로 온전한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목회현장에서의 윤리실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회자, 죄에 더 예민해야…”
기윤실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윤리강령 28’ 출간

‘목회자는 믿음, 겸손, 인내, 모범

적인 삶,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않

는 태도, 성도들에 대한 자애와 엄

격함, 열매를 위한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갖춰야 한다.’(목회자 윤리

강령) 

목회자 윤리 회복과 한국교회 개

혁을 위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이 담

긴 지침서가 발간됐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홍정길 

목사) 기독교윤리연구소(소장 이장

형 교수)는 목회자의 경제생활·성 

윤리·사회활동, 목회 윤리와 교회

정치, 윤리강령 등의 내용을 담은 ‘

목회자 윤리강령 28(홍성사)’을 최

근 펴냈다.

책은 연구소가 2011년부터 ‘목회

자와 돈’ 등을 주제로 개최한 ‘목회

자 윤리 심포지엄’ 강연 내용을 엮

은 것으로 이상원(총신대) 임성빈(

장신대) 신원하(고려신학대학원) 

이장형(백석대) 교수, 송준인(청량

교회) 신기형(이한교회) 목사가 저

자로 참여했다.  

책은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회

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 ‘목회자와 

성 윤리’ ‘목회자의 경제생활’ 등을 

주제로 6장에 걸쳐 목회자가 갖춰

야할 자질과 소양에 대해 소개한

다. 7장에는 각 장의 내용을 목회현

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으

로 정리해 제시했다. 28개로 구성

된 윤리강령에는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질, 교회재정 집행방향, 목회

자의 성적 탈선 예방 및 대응책, 정

치활동 범위 등이 상세히 수록됐

다. 부록에는 교회 분열, 교단 임원 

선거 등 교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법적 소송 문제와 교회재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 조언이 담겼다.

이장형 소장은 16일 기자간담회

에서 “최근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

태가 계속돼 목회자의 윤리적 책

무, 특히 예비 목회자의 윤리교육

이 체계화될 필요를 느껴 책을 발

간했다”며 “책이 각 교단 목회자의 

윤리적 책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교수도 “최근 신학교육을 

받은 이들이 성적 일탈과 살인 등

의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데는 

이론과 실천이 유리된 신학교육도 

책임이 있다”면서 “신학교가 윤리

적으로 온전한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목회현장에서의 윤리실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대까지 번진 동성애… 문제는 교과서”
퀴어축제반대 준비위 평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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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KWMC가 주관하는 한인

세계선교대회가 아주사 퍼시픽 대

학에서 막을 내렸다. 본 대회는 6

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새벽

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었다. 

KWMC 본부 측의 집계에 의하면 

총 등록자는 선교사 1,200명을 포

함 북미주 전역에서 온 목회자들

과 성도들로3,000여명이었다. 밤 

집회는 매일 평균4,000명이 참석

하였다. 이밖에 EM, 청소년, 어린

이 그리고 물론 밤에 한번이라도 

참석했던 교우들까지 합치면 최대 

5,000명까지 어림잡을 수 있다. 

금번 집회는 새벽기도회, 저녁 

선교대회, 주제 강연, 전략포럼, 

140개 선택강좌 등 다채롭게 진행

되었다. 또한 70개 선교단체가 부

스를 열고 많은 선물과 정보를 제

공하였다.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대회가 문안하게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요 많은 봉사자들의 

섬김 때문이다. 이제 2020년도를 

바라본다. 다음 대회는 어떠할 것

인가? 더 낳은 역사를 창출하기 위

해 금번 집회를 냉정히 돌아볼 필

요가 있다. 

결산에 따른 감사제목

첫째로 선교사들에 관한 것이다. 

1,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여태

껏 대회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고

무적인 것은 상당수가 처음 참석

해 영적으로 재충전되었으며 사역

적 네트워크가 일어났다는 점이

다. 

둘째로 북 미주 한인교회에 관

한 것이다. 특히 미 서부의 여러 목

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선교적 이해

와 도전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다. 

5일은 남가주의 약 250여 교회들

이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주일로 

지킨 것은 의미가 크다. 

셋째로 선교 헌신자에 관한 것

이다. 금번에 MK청년들 중 200여 

명이 선교 헌신을 했다. 청년들의 

선교 헌신이 희귀한 이때 이는 너

무나 큰 수확이다. 

넷째로 간접 참석자에 관한 것

이다. CTS와 여러 언론사의 수고

로 대회가 실시간 전 세계로 생중

계되었다. 이로서 선교대회가 아주

사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외의 많

은 이들에게 전달된 것은 고무적

이다. 

다섯째로 사건 사고에 관한 것

이다. 아무리 대회가 빛난다 해도 

어떤 안전사고나 불미스런 사건들

이 발생할 경우 그 후유증은 만만

치 않다. 금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셨다.

아쉬웠던 부문

인원 동원에 있어서 이번 대회

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처음 언

급되는 것은 개최장소의  문제이

다. 아주사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외진 곳이다. 교통

편도 좋지 않다. 따라서 많은 한인

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시기적인 문제이다. 6월 초

순은 아직 학교들이 방학을 하지 

않는 때였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

과 대학생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 

청소년들을 선교적으로 교육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성세대보다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준비시간이다. 한 달

여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준비모임

이 가동되었다. 홍보 시간이 너무 

짧았다. 미 서부에서 처음 개최하

는 대회이었기에 인식도가 높지 

못했다. 설사 알았다 해도 이미 여

러 교회들은 6월 자체 행사계획들

을 가지고 있었다. 장소와 시기가 

남가주 특성에 맞게 고려되고 이

른 홍보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많

은 한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주최 측의 말 못

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주최적 입장에서 본 발전적 제안

선교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

면 첫째, 주제가 단순하고 명료해

야 한다. 기껏 5일간인데 너무 많

은 목표를 설정하면 딱히 남는 것

이 없다. 백화점식 배열로는 식상

하기 쉽다. 

둘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꼭 적

합한 인물을 강사로 세워야 한다. 

대회는 강사의 수준만큼 올라간다. 

세상에서 권세 있고 이름 있는 사

람보다 정말 한인 선교의 맥을 짚

으며 출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 

셋째, 전체 구성을 여유 있게 해

야 한다. 너무 많은 순서는 청중들

을 지치게 한다. 이를 위해 주제와 

거리가 먼 발표들은 과감하게 제

해야 한다. 공연장이 아니다. 

넷째, 참석 권고 대상을 목회자

와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맞출 필

요가 있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기보다 전략적 동원이 

되어야 한다. 이유는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 바뀌지 않는 한 선교적 

교회는 출현할 수 없으며 또한 꿈

나무들 가운데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최 시기와 장소는 대

외적 명분보다는 실리적이어야 한

다.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서이다.

교회적 입장에서 본 발전적 제안

주최자는 밥상을 차리는 위치이

다. 밥상을 차리는 이유는 누군가 

밥을 맛있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선교대회의 주인공은 

참석자이다. 본 선교대회는 그야말

로 선교올림픽이다. 올림픽은 주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목

을 집중하는 스포츠 축제이다. 이

렇듯 본 대회가 개최되는 곳에서

는 목회자들이 앞장서 축제의 장

으로 소화를 해야 한다. 귀하고 값

비싼 축제가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무관심하면 얼마나 애석한 일인

가? 그러므로 대회 개최지의 목회

자들은 미리부터 본부측과 연계하

여 선교축제가 되도록 기획 단계

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

회에 와있는 여러 선교사들을 지

역교회와 매칭을 시켜 선교적으로 

도전케 해야 한다. 교회에 선교적 

활류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선교사 입장에서 본 발전적 제안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배우거

나 재충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 매

일 똑같은 지역에서 상대하는 현

지인들과 씨름하다보면 탈진하기 

쉽다. 본 선교대회는 그런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제는 다수의 선교

사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

여 참석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제

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반면에 소수의 몇몇 부류들은 얄

밉게도 철새처럼 여기저기 잘도 

찾아다닌다. 주최측과 개최지역 목

회자 그리고 각 선교부가 연합적

으로 대책을 논해 공통의 답을 찾

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선교사에게 봉사적

인 측면도 있다. 대회 기간 중 주일

날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다. 일반

적으로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회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인즉, 교회

에 도움보다는 부담이 크다는 인

식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는 도

움을 받으려는 자세보다 이민교회

를 도우려는 역 선교발상으로 나

아가야 한다. 이민목회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선교사역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

맺음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매 4년마다 열리는 본 선

교대회는 북미주뿐만 아니라 한인 

세계선교의 큰 물결을 이루고 있

다. 이는 지구촌 복음화와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영적 

대잔치이다. 2016년 아주사 선교

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 

서양의 저명한 강사들과 5대양6대

륙에서 온 선교사들 그리고 고석

희 KWMC사무총장과 준비대회장

이었던 한기홍 목사를 비롯한 은

혜한인교회의 전적인 수고를 잊어

서는 아니 된다. 이제 또 다른 시작

이다. 우리의 바람대로 선교의 주

체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기

대한다. 우리 가슴을 두들겼던 선

교의 여운이 모든 참가자들의 생

활현장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 

다음 대회인 2020년을 바라보며. 

아듀!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2016년, Azusa 한인 선교대회를 돌아보며

선교의 창 (57)

매머드 선교대회는 많은 인적, 물적 희생을 요한다. 

자칫하면 희생의 댓 가에 비해 소득이 적을 수 있다.

큰 대회는 사역 종류별 작은 선교대회와 연계될 때 이상적이다.

창밖에 그 장미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의 활짝 피었던 장미

간밤 느닷없이 내린 천둥과 비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누군가 내 안에서

장미 하나로 피어 있다

빗발치는 포성의 먼 쇳내소리와

피 얼룩진 희미한 얼굴

3천리 강산 내 아가

넌 아직 풀 수 없는 무슨 숙제인가

대서양 태평양 먼 바다 너머

두 개의 찢긴 지도가 누워있다

두 개의 태양이란 없다

답이 있는 가

6월의 장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누군가 내 안에서

장미 하나로 피어 있다

누군가 장미 하나로 울고 있다   

kwaksanghee9@gmail.com

6월 장미

6.25상기 초대시

  시인 곽상희 | 프라미스교회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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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브라질  지우마대통령 하야

를  위한 상하원  투표 통과로 현재 

부통령인 미셀 떼메르가 남은 2년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 8월 5일 올

림픽 개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정

치, 경제, 사회 어수선합니다. 물가

도 엄청나게 오르고 전국적으로 데

모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는 각국에

서 참가한 수많은 동성애자(LGBT) 

대회가 상파울로 가장 중심지에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

순절계통 교회들은 더욱 상업적으

로 교인들을 속이고 성경에서 멀어

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 친교모임 

5월 26일 브라질은 꼬르뽀.끄리

스띠(CORPO CRISTI) 공휴일이었

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안디옥교회,  

깜뽀, 림뽀교회, 앰부교회들이 수양

관에 모여 하루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와 운동, 체력단련, 성경

퀴즈 등 다양한 친교의 시간이 있

었습니다. 브라질은 오순절계통 교

회들이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고, 

교회의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세

상에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한국선

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이웃초청 가정예배

마리아, 마르친스 성도가 다른 곳

으로 이사하여 이웃들을 초청하여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

이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브라질은 

어릴 때 영세를 주므로 그 영세증

을 평생 간직하며, 영세증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려는 성향이 강합니

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도 우

상을 버리고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린이 반 

어린이 교육이 장래 소망입니다. 

파벨라(판자촌) 어린이들을 수년 

교육했지만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

다. 15세가 되면 연애를 하므로 교

회를 대부분이 떠납니다. 그러나 부

모들과 함께 출석하는 어린이들은 

교회의 장래의 일군들이 됩니다. 부

모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어린이들

은 거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장로교초청 깜뽀 림뽀교회 생일 

감사예배

깜뽀 림뽀교회 23주년 생일 감사

예배에 임마누엘교회, 안디옥교회, 

프란시스꼬 모라또교회, 앰부교회, 

산따데레자교회를 초청하여 함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라질은 

장로교선교사가 1859년 8월12일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파송받은 에

슐리, 사이몬톤이 도착합니다. 그는 

찰스 핫지에게 수학 받은 제자입니

다. 그러나 카톨릭 뿌리가 깊은 땅

에서 장로교선교는 성장이 느립니

다. 수많은 오순절 교단이 우후죽순

으로 늘어가지만 바른 신앙을 가르

치지 않아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

습니다. 브라질은 5000개의 도시들

이 있는데, 수 만명의 도시에도 장

로교가 없는 도시들이 매우 많습니

다. 브라질 전통교단은 한 노회가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보통 10-20

년 걸립니다.  

3대에 걸친  신앙가족

현지교회들은 자손들이 계속 신

앙생활을 이어가는 교육과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

회 장로님들입니다. 할아버지, 부

모, 손자들에 이어지는 교회의  모

습들이 아름답습니다. 브라질 선교

의 소망은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로교회들이 연합하여 건강

하게 자라며 △청년들이 장로교회 

안에서 서로 가정을 이루도록 △이 

교회들을 목회할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며, 발굴하도록 △어린이전

도협회에서 훈련받는 교사들을 위

해 △GMS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

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노시영 김향실 선교사  

nohsiyoung@hanmail.net

브라질

선교 편지  

<가로 푸는 열쇠>

1. 원숭이(왕상10:22).	

3. 안식하고 난 뒤(눅24:1).

5.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12지파에게 토지분배를 할 때 유다지

파께 준 땅 이름(요4:3).

7.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창41:45).

8.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약속의 말씀을 

글로써 표시한 것(출24:7).

10. 소나 양이 먹은 것을 도로 입으로 내어서 다시 잘게 씹어 삼키는 짓(레11:3).

12. 나의 평생에 ○○○과 인자하심이…(시23:6).

13. 선거 또는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하는 일(행26:10).

14.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결말의 상태(사32:17).

15.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 또 추한 생각(찬433장).

17. 이곳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치어죽었다(눅13:4).

19. 하나님(시50:6).

21. 정치상의 일(골2:10).

22. 아들과 딸을 통틀어 일컬음(시128:6).

24. 로마에 있는 신도이다(롬16:15).

25. 앞으로 오는 오랜 기간(욜1:3).

<세로 푸는 열쇠>

1. 사울이 교회를 ○○○○…(행8:3).

2. 어떠한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어 설명

하는 일. 예수님이 잘 이용하셨다(막4:13).

3. 자세히 살피어 조사함(왕하13:16).

4. 일이 잘못된 뒤에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 할 수가 없음. 가룟 유다처럼.

6. 남 대신으로 말함. 목사님이 잘하심(겔37:4).

7. 정하여져 있는 차례(민2:17).

9. 장래의 일에 대하여 상대자와 서로 결정하여 둠(롬4:21).

11.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민25:11).

12. 설익은 과실(계6:13).

15. 소아시아인으로 바울을 좇다가 바울이 갇히니 바울을 배반하였다(

딤후1:15).

16. 글씨 쓸 때 종이 밑에 까는 널판(사8:1).

18. 아히에셀의 부친이다(민1:12).

19. 마음을 쓰는 본새, 좋지 않은 마음보(삿5:15).

20. 맏아들(출13:15).

21. 오정 때(시37:6).

23. 식사를 마친 뒤(고전11:2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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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국, 세계 최대 기독교국가 된다”

2억4000만명...퍼듀대 펭강 양 교수 주장

중국의 기독교인이 2030년 2

억4000만명에 달해 전 세계에

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국

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기독

교 탄압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디애나 주 퍼듀대 펭강 양

(54)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

구 경희대에서 열린 국제학술대

회에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매년 평균 10%씩 가파르게 성

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현

재 기독교인은 2800만명이다. 

정부가 공인한 삼자(三自)교회

에 등록된 교인 수다. 양 교수는 

“여기에 공인받지 못한 ‘지하교

회(일명 가정교회)’에 다니는 사

람을 합칠 경우 1억명(인구의 

7%)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기

독교인은 1949년 건국 당시 인

구(약 5억4000만명)의 0.8%인 

430만명 정도였다. 그러다 1978

년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며 

80년 기준으로 600만명이 됐다. 

90년대엔 농촌을 중심으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2000년대

에 들어서자 도시 중산층까지 

기독교가 확산됐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

교회처럼 선교사 파송국이 될 

것이며 전 세계 기독교의 지형

을 변화시킬 만큼 그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이 더 가혹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사례로 지난해 8월

부터 중국 저장성에서 1700여

개 교회의 십자가가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양 교수는 “저장성 정부가 교

회십자가를 강제로 떼냈으며 표

면적인 이유는 건축법 위반이었

다”며 “중국 정부는 교회가 공

산당의 권위를 무너뜨리려한다

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중국 인민이 교회

를 찾는 이유로 복지정책의 실

패를 꼽았다. 

“중국의 복지정책은 모든 것

이 공짜인데 실패를 거듭해 왔

다”며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

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한 것이 교회 성

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

다.

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하면서 생긴 정신적인 공백

을 종교가 메워주기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며 “급속한 사

회변화에 따라 관계를 맺고자하

는 열망이 대단하다. 교인들끼

리 서로 도우며 신뢰를 쌓아가

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장로교 성도인 양 교수는 중

국계 미국인으로, 중국종교를 

연구하는 종교사회학자다. 2006

년 ‘The red, black, gray 

markets of religion in China’(

중국 종교시장의 세 가지 유형)

라는 논문으로 전 세계의 이목

을 끌었다.

그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

고 서구의 어느 종교사회학자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기독교사

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중

국 공산당과 간부들도 이 같은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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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꽉 막

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기도해

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깊

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

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

다.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

다. 왜 이렇게 꽉 막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계속 죽이

려고 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

니요...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사59:1,2). 진정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하겠습니다. 아멘!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삼상28:6)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결

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

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는가 깊

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왕

은 블레셋 사람을 보고 크게 두려워 벌벌 떱

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면서도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

생길을 살지만 세상을 자꾸 두려워하는 것

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롬8:32, 독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

끼시겠는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어

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늘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치

며 힘차게 전진할 때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삼 28:4-5)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궁극적인 이유

는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

히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무당을 찾아간 것

입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승리하게 돼있습니

다. 성도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그러

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알아보

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원인입니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신18:10b). 성

도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 때 하

나님께서는 자손대대로 크신 은혜로 함께 하

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삼상28:7)수

사울왕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본

문 13, 14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난해한 구절

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주술을 외우면서 죽

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것입니다. 개혁

주의신학의 정통적인 해석을 보면 1)신접한 

무당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나

타났을찌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아

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보았다는 점쟁이

의 말에 사울왕은 무릎을 꿇고 사무엘과 대

화하지만 얻는 것은 사울왕이 죽는다는 소

리만 듣게 돼 깊이 실망하고 식음을 전폐하

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외에 다

른 것에 맡기면 남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입

니다. 성도의 미래는 소망이요 평안이요 생

명입니다. 이미 모두 승리했고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내게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삼상28:8-17)목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너와 너 아들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심히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울이 살 수 있는 마지

막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하는 일이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망한 것입

니다. 사무엘상에서 망한 사람 세 부류가 나

오는데 첫째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둘

째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셋째는 사울왕

입니다. 이 세 부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경

고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이슈 한 가지는, 회

개(죄로부터 180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유기). 

회개는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직접 역사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회개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성령충

만하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삼상28:18-25)

다윗은 지난 십수 년을 오직 하나님 한분

만 의지하며 모든 역경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유다에 남

아있었어야 했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서는 안될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

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인간적으로는 지혜로

운 처신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우방국으로 

갔다면 사울은 또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

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블레

셋의 아기스왕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1년4개월 동안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정직하고 아기스왕을 헤치려는 의도가 없어 

다윗을 종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동족을 

치러 전쟁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

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삼상29:1-5)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

경적 기초들, 신학적 기초들, 철학적 기

초들, 역사적 기초, 사회학적 기초, 그리

고 심리학적 기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

습니다. 지난 이야기부터는 그 마지막 

기초인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의 기초들(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기에서는 커리큘럼 계획 및 결정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커리

큘럼의 계획 및 결정과 관련된 질문들

은 “무엇을,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 누

가/누구를 교육할 것인가?”입니다. 이

는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예를 

들면 그룸(Thomas Groome), 와이코프

(D. Campbell Wyckoff), 그리고 이 이

야기가 기반하고 있는 책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의 저

자인 페즈미뇨(Robert Pazmino)와 같

은—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묻고 대답한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꼭 유명한 학자들이 묻고 대

답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는 우리에게 아

주 새로운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이는 어떤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날 

일을 체계적으로 소통할 때 사용되는 

기초적인 카테고리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육하원칙과도 같습니다. 평범하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질문을 묻고 대답함으로써 

우리 지체들 특히 우리의 다음세대들을 

교육 할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계획하

고 또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습

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의들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는 커

리큘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의 내용이야말로 커리큘럼의 

본체와 같은 것, 하나의 구조 틀 안을 

채우는 실질적 볼륨(volume)이기 때문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적 지

식, 이해, 가치, 태도, 실천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자들이 보다 구

체적으로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창조, 출애굽, 혹은 예수님의 치유 등과 

같은 성경 이야기, 구속, 죄, 혹은 삼위일

체와 같은 성경적 교의, 사랑, 용서, 혹

은 절제 등과 같은 가치 및 태도, 그리

고 실제적인 삶에서의 실천 등을 이야

기 할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서 특히 강조하고 싶

은 것은 신학적 개념들을 커리큘럼의 내

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

다. 신학적 개념들은 성경적 통찰을 수

반하며, 그 통찰에 의한 기독교적 삶의 

행동들을 추동함으로, 교회 교육과 그 

커리큘럼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며, 이에 더 깊고 명확한 개념들을 커

리큘럼에 상정하고 교육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의 커리큘럼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 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교육의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들을 질

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의 목적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장기적

인 반면, 그 목표는 학습자의 상황 및 필

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구체화된, 어

찌 보면 특수하고 보다 단기적인 것입

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 목표란 모

름지기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우

리 사역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목적이 지

체들 및 다음세대들의 진정한 회심(신

앙 형성 및 영적 성숙)라고 한다면, 교

육의 목표는 그 회심을 일구어 가기 위

해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상정하

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상정된 목적 및 목표

에 부합하여, “어디에서 커리큘럼의 내

용들을 가르치는가? 입니다. 이는 단순

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섬

기고 있는 지체들과 다음세대들이 어떠

한 삶의 상황에 놓여 있는가, 어떠한 문

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

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즉 교실에서 

가르칠 것인지 잔디밭에서 가르칠 것인

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

는 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어떠

한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따라

서 교회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 답에 따라서 커리큘

럼의 계획 및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

가?”입니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가르치

고자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

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한 방식으

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커리큘럼 계획과 결정을 

위해 묻고 답해야 하는 네 번째 질문입

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다양한 방법들

이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그 

다양한 방법들이 가르칠 내용과 합하

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 주입의 방식만을 생각해서는 안되

며, 저명한 교육학자 가드너(H. Gard-

ner)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다

양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

음을 (Multiple Intelligences) 기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 기

준 없이 다양성만을 추구해서도 안됩니

다. 교육의 방법들은 그 가르치는 내용

과 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에 대해 가르치면서 억압적인 방식

을 취해서는 안되고, 배려에 대해 가르

치면서 경쟁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언제 가르칠 것인

가?” 입니다. 이 질문은 아침에 가르칠

지 밤에 가르칠지, 혹은 4월에 가르칠지 

12월에 가르칠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

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아

름다움은 아침에, 인간의 죄성 및 회개

의 필요성은 밤에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은 4월에 예수님의 탄생은 12월에 가르

치는 것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커리큘럼은 이렇듯 단선적인 것

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배우는 사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여정의 

어느 시점에서 특정 내용을 특정 수준

에서 가르칠 것인지를 계획하고 결정하

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적 순

서에 따라 혹은 신앙 성숙도에 따라 특

정 내용을 가르칠 최적의 시점을 정하

는 것이 중요한 한편, 전후 배움의 내용

을 파악하여 타이밍을 잘 잡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은 “누가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

은 커리큘럼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학

생과 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섬기는 

학생들의 삶의 상황, 필요, 지적 및 영

적 수준 등은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결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를 바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의 내용 및 방법들을 선택하

는 것을 넘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

의 성숙도 및 성향을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사와 관련된 이

야기, “누가 가르칠 것인가?” 라는 교수

의 주체와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떨어

뜨려 다음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다루도

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12)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 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의 기초들 (36)
(Curricular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urch Education)

커리큘럼 계획 및 결정에 대한 6가지 질문과 답변

신앙성숙도에 따라 내용에 합한 다양한 방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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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영 목사는 1989년 10

년 후 다가올 21세기 한국교

회와 세계교회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구상하다가 1996년 5

월 본격적으로 SBM(기독교

신앙생활개혁운동)을 시작했

다. 

SBM은 S-Serving God 

First, B-Biblically Applied 

L i f e ,  M - M o d e l  f o r 

Enculturation의 약자다. 캘

리포니아 주에 SBM국제본부

를 설립하고 SBM 한국본부

를 세운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

해 캐나다, 브라질, 일본, 필리

핀,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

서 200여회에 걸쳐 SBM 지도

자워크숍을 진행해오며 광범

위하게 영향력 끼쳤다. 그런 

가운데 올 1월 20주년을 기념

해 남아공에 SBM 아프리카본

부(본부장 정인영 선교사)를 

발족하게 됐다.

황 목사는 “본부는 남아공

에 있지만 짐바브웨, 케냐, 보

츠와나 등에서도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성경학교 수준

의 ABBA(Africa Bible Bases 

Academy) 졸업생들에게 

SBM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훈

련했는데, 지난 3월, 3명에게 

목사안수를 하기도 했지요. 

요즘 아프리카에는 샤머니즘

이 혼합된 오순절 교회가 난

무합니다. 비숍이라는 자가 

여러 지역교회들의 헌금을 걷

어가기도 하고, 신학을 배우

지도 않는 

사 람 들 이 

목 회 자 가 

되기도 합

니다. 그래

서 

Co-Africa 

Prsby 장

로 교 단 을 

세 웠 습 니

다 ” 라 고 

최근 소식

을 전했다. 

SBM은 

3대 목표

로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과 역사적인 과

업으로 삼고 있다. 오늘의 교

회는 물량주의, 인본주의, 자

유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심지어 종교다원주의에 깊이 

물들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

고 기능을 올바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단세력들이 

득세해 교회를 몹시 어지럽히

고 있다.

황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

되고 있는 메시지에도 문제점

이 많다”며,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축복의 신앙화, 

번영의 신앙화, 성공의 신앙

화, 형통의 신앙화, 긍정과 가

능성의 신앙화 등이 오래 동

안 강조돼왔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설교자가 매우 드물

다. 그 결과 성경말씀의 뿌리

가 매우 빈약한 상태여서 말

씀의 신앙화를 새로 시작해 

견고하게 다져가야 한다. 만

일 온전한 말씀으로 되돌아오

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의 영적생명

을 잃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고 안타까워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계속 듣고 또 성경공부를 많

이 했지만 거의가 주입식방법

에 따라 원칙만 배우고 이론

으로만 치우쳤다는 것. 성경

을 지식으로 축적해 머리만 

커졌으며, 때로는 은혜 받아 

가슴이 뜨거워진 것으로 만족

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황 목사는 “예수님이 ‘누구

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신앙생활의 기본도 올바

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그

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

른다. 그러니까 주관이 강하

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십

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자

랑스럽고 영광스러운데 오히

려 자꾸 회피하는 비겁성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

리는 모습은 경건한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자기의 주장 따로, 

체면 따로 실제의 품성과 인

격 따로, 기도 따로 욕망 따로, 

은혜 따로 혈기 따로’ 이중성

을 지닌 위선적인 태도를 보

여주고 있으며, 말씀대로 살

지 않으니까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것과 흡사하다고 황 목

사는 역설했다. 

황 목사는 “그러므로 말씀

의 신앙화와 더불어 신앙의 

생활화를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

하고 누구에게나 마음을 즐겁

고 상쾌하게 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전2:15)를 은은하게 내뿜어야 

한다. 마침내 기독교문화가 

활짝 꽃피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목회상담원

리”(1970, 생명의 말씀사)를 

비롯해 “사모학”, “목사학”, “

교회의 직임과 리더십”, “목회

진단학”, “오늘의 교회진단과 

처방”, “에코웨이학습이론”, “

설교준비의 왕도” 등 SBM 3

대 목표에 따른 교재를 포함

해 50여권의 책을 저술했다. 

특히 새로 개발한 교재들은 

지도자중심에서 학습자중심

의 창의적인 토의식 방법을 

도입해 가정이나 소그룹에서 

부담 없이 배우며 신앙인격과 

삶을 바꾸도록 했다. 아울러 

교재 일부를 영어, 일본어, 캄

보디아어로 번역해 사역영역

을 넓혀가고 있다.

황 목사가 쓴 모든 교재의 

특징은 성경의 절대권위에 기

초해 폭넓은 신학적 통찰과 

더불어 오늘의 패러다임

(paradigm)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창작이어서 호응도가 

높다. 특히 에코웨이 학습이

론은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한 학습이론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

는 기독교 교도소인 ‘아가페

랜드’(소망교도소)에 SBM 프

로그램이 도입돼 재소자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황의영 목사는 1961년 서울

에서 대신교단 제1호 교회를 

개척해 목회와 더불어 신학교

의 교수로 성역 55주년을 맞

았다.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한신학대학원

장으로 재직하며 많은 목회자

와 제자들을 양육해오다 1972

년 3월 도미, LA 미주평안교

회를 개척했다. 

실천신학분야에서 대신교

단 최고의 학자로 꼽히고 있

으며 대신총회가 수여하는 대

신인상을 수상하고 총동문회

로부터 ‘자랑스런 동문상’을 

받은 바 있다.

sbm01@hotmail.com

<유원정 기자>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이중성 지닌 위선적 태도 철저히 경계...참 기독교인으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아프리카... 

지구촌 곳곳마다 말씀의 신앙실천 운동을!
본지가 매년 개최했던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단골 강사로 초청됐던 황의영 목사(SBM 대

표)가 뉴욕을 방문했다. 황 목사는 최근 SBM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종교다원주의와 물질만능주

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신앙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
미키 스톤지-최선영 박사 공저

새 책 소 개

아 주 사 퍼 시 픽

대학교 교수 미키 

스톤지 박사와 그

의 제자이자 월드

미션대학교와 쉐

퍼드신학교 교수

를 역임한 최선영 

박사의 공동저서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이 

최근 쿰란출판사

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공동저자의 한 사람인 최선영 박사가 

아주사퍼시픽 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과정 중에 

스승인 미키 스톤지 박사로부터 배운 Pastoral 

Servant Leadership의 요약된 40페이지 정도의 

강의록을 스승의 허락을 받고 쉐퍼드 신학교에

서 다년간 후학을 위해 강의를 한 내용과 앞으

로 강의할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최선영 박사는 강의 때마다 많은 도전을 주었

으며, 부제처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목회자

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가?”를 되물어보며, 목회

자들이 얼마나 힘든 도전과 위기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 얼마나 진

심으로 기도했는가를 이 책은 묻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목회자들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신학도들에게는 “당신들도 이러한 도전을 받는

다, 당신들에게도 이러한 위기가 온다”라는 메

시지가 담겨있다. 깨어 미리 준비하라는 경고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담임목회자가 이

러한 고난, 위기,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으

로 인해 매일 매일 도전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

는가? 깨어 당신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

다”고 피력하고 있다.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전 ANC 

온누리교회 담임)는 “이 책은 어떻게 위기를 이

길 수 있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다. 

아주 실제적인 고민과 대답이 된다. 수많은 목

회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회복을 

경험할 것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

들을 섬길 수 있는지 그 바른길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니엘 뉴먼 교수(아주사퍼시픽 대학교)는 “

이 책에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인간의 가치관이 

상충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있다. 인간은 권

위를 적용하는 습관을 가리키고, 동시에 예수님

께서 어떻게 권능을 적용하시며 어떻게 본이 되

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내적 리더를 키워서 외적 리더를 하나

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가르

친다”고 말했다. 

“위기의 목회자와 섬기는 리더십”은 조이기독

교백화점(213-380-8793)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1면에서 계속>

또한 분노가 부차적인 감정

이라는 지식이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왜 분노가 부차적인 감정이라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상

대를 답답하게 생각하며 비난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분노

의 불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는 것이다.

이미 분노한 상대방을 보면, 

우리는 먼저 분노라는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

해야 한다. “괜찮아. 화가 날 수

도 있지” 하는 태도가 매우 중

요하다. 거기에 똑 같이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에 분노로 상대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다. 이

는 분노가 상대에게 책임을 전

가하는 행위임을 이해하면 당

연한 일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튕겨내기 시작하면 그 

싸움은 끝이 없다.

상대를 비난하는 행위인 분

노를 누그러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표현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자신의 상태를 중립적

으로 표현한다. 상대에게 화가 

난다는 표현을 멈추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제 3자가 묘

사하듯 말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중요한 것은 2인칭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어떻

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혹

은 ‘상황이’ 어떠하다는 표현이 

서로를 향한 분노를 누그러뜨

리는데 효과적이다.

감정이 잦아들면 무엇이 분

노를 일으켰는지 다시 돌아보

고 기록해보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누적해 

나간다면, 자신이 무엇에 대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행동패턴을 통해 문제의 근원

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으로, 리더는 먼저 자신

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

는 법을 익혀야 한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

면, 신기하리만치 공동체의 분

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왜

냐하면 분노는 상대방을 비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치

는 분노가 없으면 이미 절반의 

효력을 잃는다. 한꺼번에 표출

되는 여러 사람의 분노를 동시

에 다스리고자 하면 그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상황

이 오기 전에 먼저 분노를 다스

리는 한 사람이 되어 또 한 사

람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나누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공동체에서 감지되는 

작은 분노의 표현일지라도 쉽

사리 지나치지 말고, 기회로 삼

아본다. 지금부터 분노를 다스

리는 일에 의식적으로 힘을 쏟

아야 한다.

리더가 먼저...공동체 각자가 다스려야!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가?...도전

 

황의영 목사(SBM 대표)   


